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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일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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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김 미 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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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 김 종 태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장) 

    토론 : 유 형 동 (한신대학교 교수)

제2부 :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 (14:50~18:00)

좌장 : 최 원 오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발표 3 : 제주학아카이브와 무형문화유산 구축 (14:55~15:35)

    발표 : 좌 혜 경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직무대리) 

    토론 : 양 영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발표 4 : 물질의 고고학 (15:40~16:20)

    발표 : 심 승 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토론 : 허 남 춘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5 : 문화유산으로서 제주 본풀이의 이해와 활용 (16:25~17:05)

    발표 : 이 소 윤 (서울대학교 박사 수료) 

    토론 : 윤 준 섭 (서울대학교 박사)

발표 6 :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제안 (17:10~17:50) 

    발표 : 허 용 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토론 : 김 형 근 (동아대학교 교수)

2일 차 제주도 본향당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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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한국민속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학술회의를 위해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각 지역과 특히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

유산자원을 아카이빙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민속학자들도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

유산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료를 기록하고, 아카이빙하여 

학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자원화하여 

응용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중입니다. 어떤 학문이든 이론과 

실용이라는 두 날개를 잘 활용해야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학이 

무형문화유산을 연구만 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연구할 

동력을 얻을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주도는 한국 민속학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민속학자들이 

장기지속하고 있는 민속문화를 대상으로 천천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곳

임과 동시에 변화무쌍하게 생성되고 있는 새로운 민속문화가 민속학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속학자들이 자랑하는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민속문화도 아직은 

각각 떨어진 채 빛을 발하고 있는 보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석을 꿰어 

줄 비단실이 오늘 제주학연구센터 제3회 정책학술회의에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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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학술회의를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신 제주연구원의 김동전 

원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학술회의의 실질적인 

준비를 도맡아 주신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 특히 좌혜경 제주학연구

센터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좌혜경 센터장님과 함께 학술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한국민속학회 허용호 연구위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학술회의가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유익한 정책적 

대안을 생산해내길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한 국 민 속 학 회 장

서울대학교  강  정  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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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한라산에는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고, 감귤 밭에는 

노란색의 과실이 풍요를 자랑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한국민속학회가 공동으로 “제주무형유산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예부터 민요와 신화, 전설 그리고 무속의례와 곳곳에 있는 당 문화 

등이 잘 남아 있는데, 이들은 무형문화의 보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유산들입니다.

지금 제주사람들의 무형문화는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맞이하고 환송하는 무속의례인 ‘제주

칠머리당영등굿’과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계장치 없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고 작업하는 여성공동체 문화인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

되어 지속보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의 무속신화는 학술적인 면에서 글로벌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형유산들은 

온전한 보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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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제주연구원 부설로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연구와 자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연구물 DB, 고문헌, 사진, 동영상, 구술

자료 등 제주학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아카이브화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제주학 아카이브는 제주의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의 학술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풍부한 정책제안으로 제주의 무형

유산에 대한 글로벌화와 지속보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제주연구원장  김  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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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피디아와 민속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토론문

윤 동 환 (전북대학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구술 전승 관련 무형유산의 자료적 가치를 제고하고, 축

적된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를 재조명하고 지속보전을 위한 자료수집과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학

술대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박순철선생님의 발표는 시의적절합

니다.

박순철선생님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시고, 인문학과 IT를 융합한 연구에 탁월

한 성과를 제공하였습니다. 2002년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을 통한 한국 근현

대사의 재구성’ 사업을 시작으로, 무형유산지식백과의 성격을 가진 ICHpedia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무형유산지식백과 운영뿐만 아니라 국제적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유네스코에서 공식인정한 ICHNGO.NET의 설

계·운영, 미얀마 문화유산 자료구축을 위한 ODA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박순철선생님의 진지한 고민에 미치지 못하는 IT분야의 문외한이

기는 하나, 어깨너머로 접한 경험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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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이나 단체에서 ‘무형유산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을 강구할 때 가장 먼

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국가 또는 지자체, 전문기관의 경우 아카이브 토대

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관‧단체의 경

우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정작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래된 창고

에 먼지가 가득 쌓인 상자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몇몇 아카이브스

(Archives)를 제외하고 정체되어있거나 폐쇄 직전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자료 구축에만 신경을 썼지, 이후 활용에 대한 또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까지 경험하신 바를 바탕으로 아카이브의 

역할과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에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2015년 UN의 SDGs에 발맞춰 한국형 SDGs(K-SDGs)의 구축과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나 NGO, 시민사회(지방의제21,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는 SDGs 네트워크(SDGs 시민넷) 구성을 논의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SDG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

민사회·민간기업·지자체·정부·국회의 협력체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형

문화유산과 SDGs를 연계할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저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필수

적이며, 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때문이다.”라

는 선생님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토론자가 우둔하여 오독한 점이 있으면 양해 부

탁드리며, 토론자의 우문에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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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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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유 형 동 (한신대)

0. 김종태 선생님의 발표는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의 여러 사례를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 주제의 특성

상 논쟁적인 토론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발표를 들으며 생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

니다.

1. 무형유산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매우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무형유산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부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질문은 더 명확하게는 무형유산이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타 카나에’의 사례를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계신데, ‘민충식의 유학 전별 기념 사진’ 자료도 무형유산 아카이브의 하

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의 현황은 어떠한가

무형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을 다양한 사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구축된 자료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축적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



▣ 제1부 : 무형유산 아카이빙의 사례 검토

- 68 -

니다. 2000년대 초반 문제제기로 출발하여 본격적인 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로 

이어지고 있는 아카이브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3. 아카이브 간 연계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가

아카이브 구축의 지향점은 자료의 수집 보존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활용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도 박물관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대중에게 가까운 

자료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은 각각 구축된 아카이브가 서로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선생님

께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카이브의 접근성은 어떠한가

아카이브 활용의 또 다른 키워드는 접근성이라고 활용합니다. 잘 축적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에 다가갈 수 없다면, 그 자료는 없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아카이브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고 

계신다면 보충 설명해 주시면 발표 요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의 논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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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혜경의「제주학아카이브와 무형유산 구축」 

토론문

양 영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 제주학아카이브의 쟁점

 -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 구축(2019년 현재 50,000건 구축)

 -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컨텐츠 활용

■ 제주학관련 자료 인터넷 제공, 연구물, 문헌자료, 영상자료 등 디지털 온라인

구축) 활성화 방안 모색 

1. 해녀 무형유산

 -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영등굿, 풍어굿, 잠수굿의 자료 확보

 - 불턱, 바당밭의 이용 등에 대한 구술자료 확보 및 구축

 - 영상자료, 사진자료 등을 구술하는 자료 구축

 - 바다 생태계에 대한 구술녹화 자료 구축(물질기술과 민속지식류)

 

2. 민요 무형유산

- 고령의 전통민요 보유자 구술자료 확보 구축 

- 무형문화재민요 기록화 사업 및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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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화 무형유산

- 심방별 본풀이 확보 및 구축(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간행 등) 

■ 제언

1. 무형유산 자료의 확충 및 현대적 계승자료 확보·구축

·무형유산 자료의 확보

 -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 등 각 기관 발행 자료집 디지털화

 - 교육청 및 각 학교 발간 향토지 중에서 무형유산 관련 자료 디지털화

·현대적 계승 자료의 확보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인협회, 민예총 등 발간 예술교육자료집 디지털화

 - 문화유산을 현대작품으로 재창조한 미술, 음악, 오페라, 사진, 공예 등 아카

이브 구축 

   

2. 영상자료 중심의 아카이브 구축과 기록자료 구축의 조화(균형)  

3. 기 구축된 자료의 오류 또는 불완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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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고고학
- 제주 해녀 물질의 기원을 찾아서 - 

심 승 구*

1)

바다가 부르는 이유

바다에서는 즐거움이 손짓을 한다. 누구나 풍덩 뛰어들고 싶은 충동은 초록 바다

의 품에 안기려는 원초적 그리움이다. 우리의 옛 속담에 “물 보기 전에 바지부터 벗

는다.”는 말은 그 뜻과 관계없이, 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잘 대변한다. 땅 위의 

중력에서 벗어나 물이 떠받치는 부유(浮游)의 체험은 일상이 주는 불안에서 벗어나 

뭐라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편안함을 준다. 바다의 속삭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왜 헤엄을 치는 걸까? 헤엄의 욕망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헤엄치던 태아 

시절의 반추인가? 바닷가에 살던 원시 인류의 유전자 탓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수중 생물체가 보내는 텔레파시인가? 끝도 없는 상상의 나래가 꼬리를 

문다. 

이쯤 되면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구스타프 칼 융(Carl Gustav Jung)이 말하는 

‘선천적인 무의식’의 끝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진다. 무의식의 심층 한계가 어디

든 간에 헤엄은 가장 원시적 몸짓이요, 육지 이전 바다 속 진화의 신비를 이어온 

생명의 몸짓이다. 

무수한 시간들은 바다의 파고와 조류 속에서 심해 아래 침전되거나 바위, 빙하, 

지질 등으로 압축되어 굳어졌다. 이미 오래 전에 지워지고 잊혀 진 바다는 낡고 조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학부 한국사 교수. skshim@kn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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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난 텍스트다. 그 희미한 절편들 위에서 기억과 망각이 교차된다. 인간의 기억마

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입력되고 삭제되는 세상에서 굳이 지워지고 

잊혀 진 몸짓의 기억을 들춰내야만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몸짓 속에도 인류의 오래된 무의식이 깔려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헤엄과 

무자맥질은 가장 원초적 몸짓이자 바다의 인류를 기억시키는 매체다. 유적과 유물

의 고고학(Archeology)에서 지식의 고고학(Archeology of Knowledge)을 넘어 ‘물

질(잠업)’을 비롯한 ‘몸짓의 고고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1)  

헤엄이 주는 상상

인간은 대지 표면의 존재로 살아 왔다. 그런데 어쩌면 바다에서 육지로 도망친 

피난민일지도 모른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더구나 갓 태어난 아기는 물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숨을 멈추고 팔과 

다리로 휘젓는 동작을 한다. 물속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헤엄치는 모습은 완벽하게 

편안해 보인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능력은 생후 몇 달 내에 사라지고 만다. 나중

에 아이가 다시 잠수 상태에서 헤엄을 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한다.

수중분만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택된 아기들은 수중분만을 

실시했으며, 나중에 제사장이 되었다. 크레타 섬의 미노아인들도 바닷물에서 아이

를 낳았고,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바다물이 얕게 고인 곳이나 낮은 강물에서 출산하

였다.2) 또한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에는 바다에서 출산을 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

다.3) 신생아의 목 닫힘 반사작용은 익사를 막아주고 아기는 물에서 나온 후에 첫 

숨을 쉰다. 수중 출산(water birth)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자연분만법의 하나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중 출산은 19세기 선교사들에 의해 금지되었다. 수중 감염에 대한 

1) 이 글은 지난 7월 제주에서 열렸던 전국해양학자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졸

고, <물질의 고고학>><<제10회 전국해양학자대회발표집>>, 제주대학교, 2019. 7. 5). 

2) Barbara Harper 저, 송미라 역, <<행복한 엄마와 아기를 만드는 부드러운 출산>>, 태명, 2000, 249쪽.  

   『한국일보』, 2010. 2.18. 지평선, ‘수중분만’. 

3) Eric Chaline 저, 김지원 옮김, <<처음읽는 수영세계사>>, 이케이북, 2018.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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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의 우려 때문이었다. 그 뒤 수중출산은 선진국의 욕조로 옮겨져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경과학자 폴 맥린(Paul Maclean)의 ‘삼위일체 뇌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진화 단계별로 3층의 구조로 형성된다.4) 1층이 생명 기능을 담당하는 파충류의 뇌

(뇌간), 2층이 감정 작용을 하는 포유류의 뇌(대뇌변연계), 3층이 이성과 사고 기능

을 담당하는 영장류의 뇌(대뇌피질)이다. 뇌 가운데 가장 먼저 발달한 파충류의 뇌

(Reptilian Complex)에서는 생존의 행동과 생각이 나온다. 이 영역은 수억 년 전 

인간이 아직 파충류였던 시기에 생긴 뇌라는 것이다. 인간의 두개골 내부 깊숙한 

곳에는 아직 악어의 뇌가 잔존해 있는 셈이다. 

원시 인류의 퇴화된 몸짓의 기억은 어머니 자궁 속의 몸짓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되는 것으로 보인다. 몸짓의 무의식은 태아 시절로 끝나지 않는 것 같다. 바다에서 

헤엄과 자맥질하는 해녀의 물질 속에서 되살아나는 지도 모른다. 제주의 바다에서 

원시 인류의 몸짓을 상상하는 이유다. 

물질의 기원을 찾아

물질은 제주를 떠올리는 표상이다. 2016년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오른 

것은 그 같은 의미를 더해준다. “물질보단 밧일이 쉽수다게.”라는 어느 해녀의 말 

같이, 제주에선 바다의 물질이 육지의 밭일 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 실제로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해녀들의 속담처럼, 바다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

는 장소이기도 하다. 거친 파도에 뛰어들어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은 헤엄과 무자

맥질을 수반한다.5) 헤엄이 바다에서의 이동 방법이라면, 자맥질을 통한 물질은 깊

4) Eric Hoffmann 저, 장현갑 옮김, <<이타적 인간의 뇌>>, 불광출판사, 2012, 50~68쪽. 

5) 원래 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짓을 무자맥질, 자맥질, 숨박질이라고 하였다. 므미

＜훈몽자회(예산 문고본)(1527)＞←믈+-+-이(표준국어사전) ‘무자맥질’의 의미로 ‘무자막질, 무자멱질, 자

무락짐’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무자맥질’만 표준어로 삼는다. 무자맥질을 숨박딜이라고도 하였다. ‘무자맥

질’의 관련 어휘로 ‘므미, 무미’가 있다. ‘므미’는 16세기부터 보이며 17세기에도 ‘므미다’의 형

태가 목격된다. ‘무자맥질’은 20세기에 가까워서야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潛 숨박딜 <<물명고>>(1800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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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속에서의 노동이다. 물질은 바다 속에 들어가 우미(우뭇가사리),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조류나 어패류를 채취하는 수중 조업을 뜻하는 제주 말이다. 물질에서

는 소살(작살)로 물고기를 잡거나 간혹 진주를 얻기도 하였다.

인간이 언제부터 물질을 시작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해양동물학자 앨리

스터 하디(Alister Hardy)의 ‘수생유인원이론’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은 물에서 진화

했다고 주장한다.6) 즉 숲을 떠나 지상으로 내려온 최초의 원숭이가 사냥하는 원숭

이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물속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는 먹이를 찾아 열대 해안

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조개를 비롯한 해안 생물이 비교적 풍부하게 널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안에는 탁 트인 들판보다 맛있는 먹이가 더 많았다. 처음에는 바

위틈의 웅덩이나 얕은 물속에서 손으로 잡아먹었겠지만, 나중에는 헤엄을 쳐서 수

심이 깊은 곳으로 나간 다음 먹이를 찾아 무자맥질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 과정

에서 바다로 돌아간 다른 포유류들처럼 털 없는 원숭이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수생이론은 간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으나, 확고한 뒷받침이 부족하여 신뢰

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7) 그럼에도 해안 지역에 살던 초기 인류가 물질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상상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바다에서의 채집과 물질

이 바다의 각종 어패류와 해조류, 어류 등을 식량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출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문득 해안가에 발달한 조개무지가 떠오른다. 선사유적지 가운데 조개더미

인 패총(貝塚)은 조개, 소라, 전복 등의 조개류를 먹고 버린 해안가의 생활유적이

다. 그렇다면 패총의 흔적은 바로 물질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패

총이 단순히 해안가의 채집을 넘어 물질을 담보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6) Elaine Morgan 저, 김웅서·정현 역, <<호모 아쿠아티쿠스, 인류의 조상 수생유인원>>, 씨아이알, 2013, 

!~224쪽.  

7) Desmond John Morris저, 김석희 옮김, <<털 없는 원숭이>>, 영언문화사, 2001. 59~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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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총이 간직한 기억들  

인류가 식량자원으로 조개류를 채집하기 시작한 것은 30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조개무지가 출현한 것은 20만 년 전까지로 소급된다.8) 우리나라에

서 조개더미가 출현하는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다. 전국적으로 중복된 시기를 제외

하면 597개소의 패총이 확인된다. 

시대별로는 수렵·채집 단계인 신석기시대 322개소(46.1%), 청동기시대 76개소

(10.9%), 삼한·삼국시대 233개소(33.42%)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남해안 211개

소(35.2%), 서해안 340개소(56.8%), 동해안 30개소(5.0%), 제주도 20개소(3.3%)이

다. 서해안과 남해안지역에 조개더미가 다수 분포하는 것은 조개류 채집에 용이한 

자연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9) 

제주도는 연중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아 외양(外洋)에 위치하며 사면이 암초

를 이룬다. 따라서 대부분의 패총에서 각종 고둥류와 소라, 전복 등의 암초성 패류

가 주를 이룬다. 제주도의 패총을 시기별로 보면, 신석기시대 4개소(전국 322개소

의 1.2%), 청동기시대 2개소(전국 76개소의 2.6%), 원삼국·삼국시대 15개소(233개

소의 6.4%)로 나타난다.10) 

조개껍질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굴이다. 하지만 피조개, 투박조개, 소라. 

전복은 5~20m 정도의 깊은 바다 속에서 잠수업으로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이다. 그

8) “Shell middens as archives of past environments, human dispersal and specialized resource 

management”(Alvarez, M., I. B. Godino, A. Balbo and M. Madella, Quaternary International, Vol. 

239, 2010) 20만 년 전의 패총은 핀나클 포인트(Pinnacle Point)유적을 비롯한 남아프리카 남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중기 구석기시대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유적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9) 동해안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작은 암초성(巖礁性) 해안이 발달되어 조개류 서식과 채집에 적합하지 않

다. 따라서 함경도를 제외한 동해안지역에서는 조개더미가 드물다. 이에 비하여 남해안과 서해안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발달되어 조개의 서식과 채집에 적합한 환경을 이루고 있어 조개더미가 

밀집·형성되어 있다.

10) 신석기시대 조개더미는 현재까지 남해안지역 110개소(34.1%), 서해안지역 185개소(57.4%), 동해안지역 

23개소(7.1%), 제주지역 4개소(1.2%) 등 모두 322개소가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 조개더미는 남해안지

역 15개소(19.7%), 서해안지역 57개소(75%), 동해안지역 2개소(2.6%), 제주도 2개소(2.6%) 등 총 76개

소가 알려졌다. 원삼국·삼국시대 조개더미는 남해안지역 86개소(36.9%), 서해안지역 124개소(53.2%), 

동해안지역 8개소(3.4%), 제주도 15개소(6.4%) 등 모두 233개소가 알려졌는데 대부분 원삼국시대의 조

개더미이다(<<한국의 조개더미(패총)유적>> 1-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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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패총에서 출토된 소라나 전복은 물질의 최초 흔적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크

다. 처음에는 연안의 암초에서 채취했다가, 점차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갓물질’을 

거쳐 배 타고 나가는 ‘뱃물질’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패총에서는 물질할 때 쓰는 도구인 빗창도 발견되었다. 빗창은 제주에서 해녀들

이 전복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11) 사슴 뼈로 만든 빗창은 신석기 후기(BC 

2700~2000)에 속하는 제주 서귀포 하모리 패총에서 출토된 뒤 청동기시대(조촌읍 

북촌리유적, 상모리패총, 곽지패총)에 이어 철기시대까지 나타난다.12) 특히 하모리, 

북촌리, 상모리, 곽지 유적에서는 소라와 전복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채취 도구인 

빗창의 출토는 제주의 물질이 약 4700~4000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

거물이다. 

11) 빗창은 바다 속 바위에 붙어있는 전복을 따는 데 쓰는 도구고서, 길이는 약 30센티미터 정도이다.  자

루의 끝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말총으로 만든 끈을 달아 전복을 채취할 때 지렛대 역할을 하며 허리

춤에 차고 들어간다. 빗창이라는 명칭도 여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12) 양나래, 강창화, <제주도 패총 출토 어래류와 어로구 소고><<2016년 해녀문화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2016. 239~261쪽. 

그림 154 제주도 패총유적 분포도(양나래 강창화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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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근동신화 속의 물질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는 인류 최초의 신화로 일컬어지는 「길가메시 서

사시」가 전해진다. 약 4800년 전 기록인 이 신화에는 물질과 관련한 흥미로운 내

용이 들어있다.13) 우르크의 왕이자 반인반수의 영웅이던 길가메시는 폭정을 일삼는

다. 그러나 친구 엔키두가 죽자,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

닫는다. 길가메시는 친구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

생의 풀을 찾아 나선다. 온갖 모험과 죽음의 바다를 건너 우트나피쉬팀(현자)을 만

나 영생의 풀을 구할 수 있는 비밀을 묻는다. 우트나피쉬팀은 길가메시에게 죽음이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일부임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영생을 얻는 바다 풀 

이야기를 해준다.14) 

이 풀을 구하기 위해 길가메시는 깊은 바다 속에서 바닥에 빨리 닿도록 다리에 

돌을 묶고 잠수해서 풀을 찾는데 성공한다. 손이 찔렸지만 풀을 움켜잡은 그는 다

리에 묶은 돌을 잘라내고 수면으로 다시 올라온다. 하지만 길가메시가 풀을 구해 

고향으로 향하는 도중, 뱀이 풀을 훔쳐 먹어버린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는 담담하

게 죽음을 맞이한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죽음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고투와 권력의 정점에 도달해 

신을 따라가려고 했던 자들의 자만심을 극화한 것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고대 수메

르인들이 인근 바다에서 물질하는 방식을 매우 사실적으로 생생히 묘사한다.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기 위해 돌을 다리에 묶고 잠수하는 내용은 지금의 허리에 무게 

돌을 차는 방식과 유사하다. 수메르인이 물질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방식이 매우 전

문화되어 있음을 엿 볼 수 있다.15)  

약 4800년을 전후로 한 수메르인의 물질의 시기는 우연히도 한반도에 물질이 등

13) 조철수, <<수메르신화>>, 서해문집, 2003, 134-135쪽. 
14) 영생의 풀을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 풀은 가시덤불 같은 그 가시는 장미처

럼 네 손을 찌를 것이다. 네 손이 그 식물에 닿으면 너는 다시 젊은이가 될 것이다”(김선혜,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휴머니스트, 2005, 310~311쪽). 

15) 그 사실은 서기전 2000년경에 우르 3왕조 시대의 교역지도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연안의 교역품으로 조

개가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점에서 뒷받침된다(조철수, <<수메르신화>>, 서해문집, 2003, 
1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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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수메르 신화 속의 물질 이야기가 패총과 비창을 근

거로 제시된 제주 물질의 비정 년대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길가메시가 물속에서 다

리에 묶었던 무게 돌을 끊고 올라오는 장면에서 비창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차고 

들어갔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약 4~5천 년을 전후로 동

아시아의 한반도 남부 해안과 중동 지역 이라크 남부 해안에서 물질이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흔적을 밝혀주는 뜻밖의 거울로 비쳐진다.    

인골 속 물질의 흔적과 문신 

물질의 흔적은 패총에서 출토된 인골 속에서도 찾아진다. 남해안의 연대도·욕지

도패총에서는 출토된 인골 분석을 통해 신석기시대에 잠수를 해서 전복과 소라를 

채취한 사실이 발견되었다.16) 통영의 두 유적지에서는 각종 조개와 전복 껍데기 등

과 함께 22구(연대도 17구, 욕지도 5구)의 인골이 발굴되었다. 그 가운데 관측이 어

려운 인골을 제외하고 모두 6구(남성 4, 여성 2구)의 머리뼈에서 잠수생활을 장기

간 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인 외이도골종(外耳道骨腫)이 발견되었다.17) 

외이도골종은 신석기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바다 속을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

했음을 알려주는 증거인 셈이다. 특히 통영 욕지도 적석유구 가운데 외이도골종이 

있는 남성의 무덤에 돌 그물추 1점이 함께 묻혀있는 것으로 보아 어로와 물질을 함

께 했던 사실을 짐작케 한다.18)  

물질에 관한 모습은 문헌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동양의 고전 가운데 『예기』

에는 “동방의 나라를 이(夷)라 하는데, 머리를 풀고 문신(文身)을 했다.”19)는 기록이 

16) 한영희·임학종, <<연대도>>Ⅰ, (국립진주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8, 1993). 

    한영희·임학종, <<욕지도>>, (국립진주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3, 1989).  

17) 임학종, <신석기시대의 무덤><<한국신석기연구>>15호, 2008. 71~61쪽. 특히 연대도의 유적은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법에 따르면, 7300~67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반도의 물질 기원 연대를 더 올리는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18) 한영희, <신석기시대의 생업과 사회><<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97. 525~526쪽.

    임학종, <신석기시대의 무덤><<한국신석기연구>> 15, 한국신석기학회, 2008. 71~115쪽.

19) 東方曰夷, 被髮文身 有不火食者矣 南方曰蠻 雕題交趾 (<<禮記>> 王制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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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몸에 문신을 하는 행위는 고대 한반도와 주변 나라의 물질 풍속이었던 것 

같다. 중국의 『후한서』(25~219년)에는 마한 사람 중에 문신을 한 자가 확인된

다.20) 문신의 풍속은 마한 뿐 아니라 변한과 진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문신은 한반도의 주변 나라인 왜(倭)에서도 나타난다. 왜인들은 물고기와 전복을 

잡는 것을 좋아하여 물이 깊고 얕은 것을 가리지 않고 물에 들어가 잡았다. 특히 

왜의 바닷가 사람(水人)은 깊이 잠수하여 물고기와 조개 잡는 것을 좋아했는데, 문

신을 그려 큰 물고기(大魚)와 물짐승(水禽)의 접근을 막는 것을 관행으로 삼았다.21) 

왜인들은 얼굴과 몸에 문신을 하였다. 이처럼 문신은 왜에서 크게 발달한 풍속이

었다. 그래서인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에서 문신을 한 

것을 지리적으로 왜와 가까워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22) 하지만 한

반도 사람들이 왜의 영향을 받아 문신을 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문신이 물

질을 위한 신변보호 의식으로 시작되고, 갈수록 바다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짐작된다.            

물질에 앞서 위험을 막기 위한 문신 행위는 필수 의례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그러

자 삼한의 해안가 지역민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문신을 하였다. 깊은 바다에서의 

물질이 성행하는 당시 분위기와 함께 남녀가 모두 물질에 참여하는 상황을 엿보게 

한다. 

이와 같이 신석기시대로부터 삼한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이미 함께 하는 물질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물질의 형태는 오늘날에 비해 원시적인 형태일 가능

성이 크다. 삼한과 왜에서 문신이 성행한 점은 그들과 교류했던 제주의 물질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신은 동아시아 선사와 고대사회에 한반도와 왜, 

그리고 멀리 북쪽 시베리아 지방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물질의례였다. 문신이 고

20) 其男界近倭 亦有文身者 (<<後漢書>> 東夷傳, 韓). 

21)「好捕魚鰒 水無深淺 皆沈沒取之 (中略) 夏后少康之子封於會稽 斷髮文身以避蛟龍之海 今倭水人 好沈沒捕

魚蛤 文身亦以厭大魚水禽 後稍以爲飾」 한편, 동이전 왜전에는 “문신은 남자는 어른 아니 가리지 않고 

모두 얼굴과 몸에 문신을 한다. (중략) 중국 하나의 하후소강의 아들을 회계에 봉했는데, 머리를 깍고 

문신하여 교룡의 해를 피한 적이 있다. 지금 왜의 물가에 사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몰고기와 조개 

잡는 것을 좋아하는데, 몸에 문신하여 큰 물고기와 바다 짐승이 이를 싫어하게 하였고, 뒤에 점점 문신

을 장식으로 삼게 되었다.” 

22) 其男子 時時有文身 男女近倭 亦文身 (<<三國志>> 魏志 東夷傳, 馬韓, 弁韓, 辰韓).  

    三國志 魏書 30 東夷傳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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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물질을 위한 친절한 수호자처럼 느껴진다.    

영생과 욕망의 물질 

물질은 삼국시대 이후에도 꾸준히 발달해 나간다. 갈수록 연안 바다에서의 물질 

보다 더 깊은 바다에서의 물질이 늘어났다. 당나라 진장기(678?~757)가 쓴 『본초

습유(本草拾遺)』(741)에는 “신라의 해인(海人)은 허리에 새끼줄을 매고 잠수하여 

깊은 바다에서 나는 대엽조(大葉藻)를 채취한다.”23)고 기록한다. 당시 물질하는 사

람을 ‘해인(海人)’으로 부른 사실과 함께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 허리에 새끼줄

을 매고 물질을 하는 모습이 흥미롭다. 마치 영생의 풀을 얻기 위해 바다 속을 잠

수하는 길가메시를 연상케 한다.

신라에서는 소라, 전복과 같은 해산물 뿐 아니라 약재에 해당하는 해조류를 캐기 

위한 물질도 발달하였다. 실제로 신라 앞바다에서만 나는 해초는 중국에 수출되기

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라의 물질과 해초에 대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깊은 바다 속에서 얻는 대엽조와 같은 약재는 5월 이후에는 큰 물고기

가 사람을 해치므로 채취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백상아리와 같은 식인상어의 피해

를 말하는 것 같다.24) 따라서 대엽조와 같은 약조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5월 전에 

물질을 해야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 남부와 제주 지역에 물질이 성행한 탓으로, 바닷가 주민 

가운데서는 물질에 능한 사람도 생겨났던 것 같다. 장보고(?~846) 휘하에 있던 정

년(鄭年)의 경우, 바닷물 속으로 잠수하여 50리를 갈 정도였다고 한다.25) 이 같은 

23) 韓致奫, <<海東歷史>>권 26, 物産志 1. 

24) 해녀들은 바다에서 다양한 어종을 만난다. 생이(새기)라는 돌고래떼를 만나면 겁나서 “물알로 물알

로”라고 외쳐 바닷물 알로 저리 떠나 달라고 호소하며, 물쎄기떼가 몰려 올때도 만찬가지로 외친다. ‘번

적귀’라는 상어떼는 인명을 헤칠 수도 있으며, 새우 솔치 객주리 붕장도도 사람을 해롭히나. . 거북이 

보이면 경건하게 대하고 혹시 바닷가로 오르면 탁배기(막걸리)를 대접하기도 한다. 거북은 요왕의 말제

딸아기(용왕의 삼녀)로 보아서 자칫 박대하면 이내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김영돈, 

<해녀집단의 특수어휘에 관한 연구><<성곡논총>>21, 1998. 772~773쪽).    

25) 鄭年者, 皆善鬪戰工用槍. 年復能沒海, 履其地五十里不噎, 角其勇健校勘 保皐不及也. 年以兄呼保皐, 保皐

以齒, 年以藝, 常校勘不相下. 自其國皆來爲武寧軍小將(<<新唐書>> 東夷列傳, 新羅). 일명 정련(鄭連)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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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의 능력은 아마도 바닷가에서 물질을 하던 해인(海人)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일

로 짐작된다. 

선사 이래 제주에서의 물질은 계속 이어져 왔다.26) 다만, 헤이조쿄 유적의 목간

에서 나온 745년(천평 17) 탐라복(耽羅鰒)의 기록과 905년(연희 5)에 율령 시행세

칙인 연희식(延熹式)의 탐라복(耽羅鰒) 기록만이 물질의 존재를 분명히 말해준

다.27) 물질에 의한 탐라복 생산이 탐라의 국제무역 물품으로 크게 인기가 있던 것 

같다. 이 밖에 1079년(문종 33)에는 탐라에 다녀온 고려의 사신이 큰 진주 2개를 

왕에게 바친다.28) 빛이 별같이 반짝여서 사람들이 ‘야명주(夜明珠)’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제주의 물질이 해산물, 해조류, 어류 뿐 아니라 진주와 같은 보석을 채취했

음을 말해준다. 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주와 같은 보석을 캐는 물질이 발달

한 상태였다. 한반도의 경우, 고려에 와서야 그 같은 물질의 증거가 드러난 셈이다. 

갈수록 물질의 대상이 미역, 소라, 전복 등에서 약초, 진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지는 모습이다. 먹거리를 위한 선사 시대의 물질이 고대를 거치며 인간의 영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물질로 확대되어 나간 것이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동방으

로 서복을 보낸 것도 일찍이 한반도 바다의 물질로 인해 갖게 된 꿈은 아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가며 

지금까지 물질의 고고학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고고학은 유적과 유물을 찾아서 

말없는 역사를 밝히는 분야다. 유적지 속에는 유물·유적과 함께 지층이 발견되는

고도 한다.  

26) 이와 관련하여 탐라 이전 주호(洲胡)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창석, <회고와 전망><<제주

도사연구>>창간호, 1991). 또한 5세기에 등장하는 섭라(涉羅)의 가(珂) 또한 그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는 

고대사 연구자의 대부분(노태돈, 정상직수, 주보돈, 김락기, 장창은 등)이 신라로 해석한다. 다만, 이도

학의 경우는 탐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호남고고학

보>>58, 2018, 33~35쪽).  

27) 高橋公明, <日本における済州島史についての研究動向（１６世紀以前）><<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歴史

的前提に関する学際的研究>>, 2003. 2~3쪽. 

28) <<고려사>> 卷9, 世家 9, 文宗 33年 11월 8일(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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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각 시대의 지층 사이에는 불연속적인 단절이 존재한다. 이 글은 인간의 몸짓도 

그럴 수 있으리라는 관점으로 작성한 것이다. 물질의 고고학은 몸짓의 흔적 속에서 

잊혀진 인간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시도이다. 

무의식의 몸짓은 언어에 앞선다. 그 몸짓 가운데 가장 원초적 몸짓이 헤엄이고 

자맥질이다. 그리고 물질이다. 헤엄과 무자맥질은 물론이고 물질이 인간만 아닌 동

물들에게도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질이 원시의 몸짓일 수밖에 없는 까닭

이다. 

인간의 물질은 바다 속에서 먹이를 찾아야 한다는 본능을 오랜 관습으로 짜놓은 

몸짓이다. 물질에는 이를 이루기 위한 관념과 법칙이 있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의

미가 있다. 물질이란 ‘자연의 인간화’ 과정인 셈이다. 그래서 물질은 문화를 이룬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갓난아이의 헤엄과 자맥질의 몸짓에서부터 패총, 신화, 문신, 

외이도골종, 약초, 진주 등의 다양한 사례는 물질의 고고학을 밝히는 소중한 단서다.

그동안 물질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았다.29) 다만 제주 해녀에 한정되어 있는 듯

하다. 그것도 조선시대 이후 해녀 물질에 초점을 맞춰왔다.30) 하지만, 물질의 역사

는 훨씬 오래 전의 일이다. 각 시기의 물질 사이에는 불연속적인 단절이 있었다.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도 그렇다. 같은 시대라 해도, 지역마다 물질의 

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의식만 제기할 뿐이다. 물질의 고고학은 이제 

시작이다. 

29) 관련 연구성과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 

30)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역사민속학>>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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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고고학｣ 토론문

허 남 춘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던 본능에 대해, “불행히도 이 능력은 생후 몇 달 

내에 사라지고 만다. 나중에 아이가 다시 잠수 상태에서 헤엄을 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한다.”고 스스로 부정했다. 그래서 ‘바다에서 헤엄과 자맥질하는 해

녀의 물질’과 본능을 연관시키려는 노력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까. 너무 오래 된 

원형과 연관 지으려 하는 듯하다.

2. “소라나 전복은 물질의 최초 흔적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연안

의 암초에서 채취했다가, 점차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갓물질’을 거쳐 배 타고 나가

는 ‘뱃물질’로 변화되었을 것이다.”고 했다. 사슴뼈로 만든 빗창이 패총에서 발견된 

것은 큰 수확이자 물질의 증거다. 소라나 전복을 물질의 흔적으로 본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탐라가 고구려에 바쳤다는 가(珂)도 물질의 흔적으로 보인다.(뒤의 주 

26에 섭라(涉羅)를 신라 쪽과 탐라 쪽 사실로 나누어 추정한 바가 실려 있다.) 그런

데 오래 전부터 ‘뱃물질’을 하였을 것이란 추정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

다. 보편적인 ‘뱃물질’은 연안 자원이 고갈된 19세기 후반의 일로 보인다.

3. 문신이 ‘보편적인 물질의례’라고 했고, 왜와 마한과 진한의 예를 들었다. 그런

데 탐라에서는 문신의 역사가 보고되지 않고, 관습으로 남지도 않았다. 무슨 연유

에서 그럴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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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의 물질은 바다 속에서 먹이를 찾아야 한다는 본능을 오랜 관습으로 짜

놓은 몸짓이다. 물질에는 이를 이루기 위한 관념과 법칙이 있고 그 속에서 생겨나

는 의미가 있다. 물질이란 ‘자연의 인간화’ 과정인 셈이다.”라 하면서 인간의 오랜 

관습이었음을 밝혔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오랜 된 인간의 생존 방식이 내장되어 있고, 그것은 낚시

와 화초 가꾸기와 같은 취미로 나타난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장비가 진화하면서 인

간의 오랜 본능도 함께 꿈틀대어, 스킨스쿠버와 다이빙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여성 다이버의 물질에 신비의 옷

이 입혀지면 인어공주가 되는 것이 아닐까. 발표자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소개

하면서, “약 4800년 전 기록인 이 신화에는 물질과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

다.”고 했다. 그런데 탐라 신화 속에서는 그런 탐색을 하지 않으셔서 토론자가 찾아

본다. 탐라 신화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용왕국 셋째 딸’은 저 깊은 바닷속을 출자처

로 삼는다. 부술을 지녀 지상의 사람을 마음껏 부리는 그 능력의 저변에는 바닷속

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질의 능력과 연관될 수도 있겠다. 

물질의 대상을 미역, 소라, 전복 등에서 약초, 진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적

하셨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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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2. 제주도 본풀이 관련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과 

보완점

3.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의 활용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1.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본풀이’는 무당에 의하여 굿과 같은 의례에서 구송되는 것으로 주인공이 신이 되

기까지의 내력을 담고 있어 신의 근본을 풀어낸다는 의미에서 ‘본풀이’라 불린다. 

내용상 ‘이야기’이면서도 형식상 ‘노래’이므로 학계에서는 서사무가(徐事巫歌)로 지

칭하기도 한다. 혹은 문자로 기록되어 전래된 문헌신화와 달리 무당의 ‘입’에서 ‘입’

으로 전승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비신화로 명명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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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유독 제주도에 풍부하게 전승되어 온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본풀이가 다른 지역의 서사무가보다 작품 수가 많고 그 비중이 더 크다는 

조동일의 진단처럼1) 제주도는 다른 지역의 본풀이와 비교해볼 때 본풀이를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본풀이를 보전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2) 예컨대, 일반신본풀이는 큰굿에서 모시는 일반신에 관한 구비신화

를 말한다. 당신본풀이는 각 마을의 당굿에서 모시는 당신에 관한 구비신화를 말한

다. 조상신본풀이는 가문에서 모시는 조상신에 관한 구비신화를 말한다. 이러한 제

주도 본풀이의 존재 양상은 한국을 넘어서도 매우 특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구비서

사시가 한곳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비

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3) 

특히 일반신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주도 큰굿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속의례

이다. 큰굿에서는 주로 인간의 안전한 출산과 성장, 장수, 영생 등 인간 삶 전반에 

걸친 기원과 농경, 목축, 어업 등 생업과 관련한 기원, 또 집이나 마을의 안전과 같

은 공동체와 관련한 기원 등이 희구된다. 더불어 고대 무속제전에 관한 자료가 거

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큰굿은 고대 무속제전에 대한 흔적을 어렴풋이나마 엿

볼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귀중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4) 게다가 일정한 숙련 기간을 

거친 후 이어지는 무당, 곧 심방의 계보는 제주도 본풀이의 전승 주체가 전문성을 

갖춘 존재임을 알게 한다. 심방 가운데 마을 신당을 거점으로 삼는 심방을 “당맨심

방”이라고 하는데 “당맨심방”은 특정한 마을 신당에 소속되어 마을 의례를 중점적으

1)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48면.

2) 홍태한에 따르면 한국의 무가권은 북한 지역 무가권, 동해안 경상도 지역 무가권, 전라 지역 무가권, 중

서부(서울, 인천, 경기, 충청) 지역 무가권, 제주 지역 무가권으로 구분된다. 이중 제주 지역 무가권은 가장 

특징적인 무가 자료를 상당량 보유한 지역으로 큰굿의 독자적인 구조로 인해 광포유형인 <바리공주>가 

발견되지 않으며 또 다른 광포유형 <당금애기> 역시 여타 지역과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제주 지역 무가권은 한국 무가권 중 가장 생동감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어온 것이다. 

홍태한, ｢무가권에 따른 서사무가의 전승 양상｣,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121, 130-131면.

3) 조동일, 앞의 책, 49면. 실제로 일반신본풀이로 볼 수 있는 작품은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 <마

누라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 <멩감본풀이>, <지장본풀이>의 12개로 각각의 작품이 개개의 학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채록된 수를 합치면 각편의 수는 더 많다. 이는 70개 이상이 넘는 당신본풀이, 40개 이상이 넘는 조상신

본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이수자, 무속신화,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5349, 2019. 10. 1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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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면 제주도 본풀이는 기실 의례인 ‘굿’과 그 의례를 전문적으

로 수행하는 ‘심방’, 그리고 실제로 ‘심방’에 의해 ‘굿’이 펼쳐지는 의례의 장소인 ‘신

당’,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무형문화유산임을 알 수 있다.5) 그러나 현재 

제주도 본풀이 자체를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바라보는 인식은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1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를 비

롯하여 제주도 무형문화재인 송당리 마을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 큰굿 등의 

‘굿’이나 송당본향당, 새미하로산당, 와흘본향당, 수산본향당, 월평다리굿당 등의 ‘신

당’, 그리고 제주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심방’ 등은 제주도에서 문화재로 지정

되는 등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 본풀이

는 그러한 문화재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유네스코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

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

품, 문화 공간(협약 제2조 1항)”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대해 “무형문화유산의 전

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기술(협약 제2조 2항)”로 규정하고 있다.6) 여기서 구전전통이 포함된

다는 점을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1998년 구전과 무형문화유산을 분리하

기보다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말미암아 유네스코가 “인류 구전 및 무형문

화유산”으로 명칭을 공식화하고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에 대한 규약을 

채택했기 때문이다.7) 

기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가운데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괴로글리> 서사시, 

베네수엘라의 <마포요>, 키르기스스탄의 3부작 서사시(<마나스>, <세메테이>, <세

이테크>), 아르메니아의 <시스나 트레르> 또는 <사순치 다비트> 등 무수히 많은 

5) 좌혜경·강소전, 󰡔제주의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7, 13면.

6) 유네스코와 유산, 무형문화유산이란,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무형문화유산소개/, 2019. 10. 

17. 접속.

7) 임돈희, 로저 L. 자넬리, 박환영,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 유산제도와 그 의미｣, 󰡔비교민속학󰡕 26, 비교

민속학회, 2004, 5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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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전통이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구술 전통이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전승

되는 것과 달리 제주도 본풀이는 무엇보다 무수히 많은 개별 작품을 포괄하는 하나

의 거대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크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에 방점을 둘 때, 제기되는 두 가지 

물음은 현재 제주도 본풀이라는 무형문화유산 자원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장차 제주도 본풀이라는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

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물음에 대해 제주도 본풀이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을 

검토하고 그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후자의 물음에 대해 무형문화유산 자원으

로서 제주도 본풀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보는 것으로 답해보고자 한다. 

전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살펴보는 것은 무형문화유산 자원의 보존 문제에 있

어서 이제는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의 기술 혁명으로 인해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

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후자에서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화국가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을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고 대중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작업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8) 다음 

장에서는 먼저 제주도 본풀이 관련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그

를 통한 보완점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제주도 본풀이 관련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과 보완점

아카이브(Archive)는 그리스어 ‘arche’에서 유래한 단어로, ‘시작’, ‘기원’, ‘통치권’ 

말고도 ‘관공서’나 ‘관청’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카이브는 처음부터 문자, 서

류, 관리, 관료주의 등과 관련된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이러

한 아카이브가 살아있는 기억보유자들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기억을 안전한 곳으로 

8) 한희정 외, ｢국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한국비블리아학회, 2016,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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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서 고정시키는 문자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다.9) 구술 전통은 애초에 그 특성상 

무형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화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즉 구술 전통은 태생부터 아카이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이는 구비문학이라는 학문 분과 안에서 설화와 민요를 비롯한 다양한 구술 전통을 

문자로 남기기 위해 행해졌던 무수한 채록과 전사 작업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본풀이 역시 일찍이 아카마쓰 지조, 아키바 다카시에 의해 처음 문자로 

기록된 이후로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과의 학자들을 통해 지속

적으로 채록 및 전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에 의거하여 학자들이 

수집한 본풀이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제주도 본풀이와 관련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크게 백과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와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예로 한국민

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후자의 예로 한

국구비문학대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를 들 수 있다.

1) 백과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

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80년 이후 한국학 연구 장기 프로젝트의 소산으로 

1996년에서 2001년 사이, 그리고 2017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증보 사업을 

진행하였다. 아래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에 접속하

면 오른쪽 상단에 ‘분야/유형/연표’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중 본풀이 자료 검색

에 용이한 카테고리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10) 그런데 ‘분야’는 다시 ‘경제·산업/

과학/교육/문학/사회/생활/언론·출판/언어/역사/예술·체육/정치·법제/종교·철

학/지리’로 나뉘고, 여기서 다시 ‘문학’이 ‘고전산문/고전시가/구비문학/한문학/현대

문학’으로 나뉜다. 더 이상의 하위 분류는 없다. 물론 한국 문화를 집대성하는 대백

9)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2017, 471면.

10) ‘유형’은 ‘인물/지명/개념·용어/문화재/유물/단체/작품/문헌/사건/물품/제도/놀이/유적/의식·행사/동·식

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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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전이라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기획의도를 고려할 때 상세한 하위 분류

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제주도 본풀이의 개별 작품 이름을 알고 

있지 않는 한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통해 제주도 본풀이 자료의 전모를 파악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②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199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동국여지승람󰡕의 역사의식에 기초하여 국가수준의 문화편찬 사업을 염두에 두며 

수행된 연구의 일환으로 일종의 디지털 향토지로서의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다.11) 

따라서 지역별로 향토문화전자대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서귀포

시와 제주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속하면 왼쪽 상단의 

디렉토리 분류에서 ‘표제어/분야/유형/시대/지역/집필자/참고문헌’이 나타나는데 이

중 ‘분야’의 ‘지리/역사/성씨·인물/정치·경제·사회/종교/문화·교육/생활·민속/

구비전승·언어·문학’에서 ‘구비전승’ 항목을 통해 제주도 본풀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비하면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주

11) 김덕묵, 󰡔민속기록학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민속원, 2016, 154-155면.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의 이해와 활용

- 113 -

도 구비전승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나 역시 구비전승의 하위 분류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주도 본풀이 자료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③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folkency.nfm.go.kr/kr/main)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속문

학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한

국생업기술사전>, <한국민속사회사전> 등 8개의 사전을 통합한 전문백과사전 사

이트이다. “사전학사에 표준 모델이 되는 사전”이라는 지향점에 걸맞게 여러 가지 

방식의 검색 기능과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의 번역 기능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

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검색 기능의 경우 ‘표제어 검색/분야별 검색/가나다 색인/집

필진/지도로 보는 민속사전’을 제공하는데, 분야별 검색에서 제주도 본풀이 자료 

검색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한국민속문학사전’과 ‘한국민속신앙사전’이 그것이다. 

먼저 ‘한국민속문학사전’은 중분류인 ‘설화/민요/판소리’에서 다시 ‘설화’ 소분류인 

‘신화, 전설 민담, 용어, 자료’를 통해 ‘신화’에서 제주도 본풀이 자료 검색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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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민속신앙사전’은 중분류인 ‘무속신앙/마을신앙/가정신앙’에서 다시 ‘무속

신앙’ 소분류인 ‘무속신화/무악/무무/굿당/무복/무구/제물/무속문헌자료/무속인명/

용어’를 통해 ‘무속신화’에서 제주도 본풀이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제주도 본풀이 자료가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역별 검색이 미흡한 점

은 다소 아쉽다. 지도로 보는 민속사전에서 ‘지역별’-‘제주특별자치도’의 검색이 가능

하지만 해당 검색에서는 24개의 자료만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도상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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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지정할 수 있는, 특정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당신본풀이에 한해서만 그 일부

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멀티미디어에서는 ‘사진/음원/동영상’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중에도 제주도 본풀이 자료가 몇몇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음원이나 동영상의 경

우 가장 중요한 채록 정보가 생략되어 있으며 또한 전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문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2)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

① 한국구비문학대계(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한국구비문학대계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출간한『한국

구비문학대계』85권의 대부분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한 것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

면 ‘지역별’, ‘제보자별’, ‘유형분류별’ 검색이 가능하다. ‘지역별’ 검색은 다시 ‘설화/

민요/무가/현대구전설화/근현대구전민요/무경/기타’로 분류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총 164편의 무가 자료가 탑재되어 있다. 제보자와 채록지, 채록일을 명시하고 있으

며, 음원과 함께 싱크된 자막, 그리고 전사한 원문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

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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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역시 현재 모든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②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http://www.jst.re.kr/main.do)

제주도에서는 제주학이라는 지역학이 다른 지역의 지역학에 비해 비교적 일찍 시

작되었다.12) 이로 인해 제주도에는 제주학과 관련한 아카이브 역시 다양하게 존재

하고 있다. 그중 2014년 출범한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아카이브는 제주도의 대

표적인 아카이브로 2019년 7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49,980건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다. ‘제주학 기초자료, 연구 성과, 문화자원 DB화’와 ‘제주학 관련 역사문헌, 민

속, 구술, 영상·사진, 해외자료 DB화’를 목표로 삼는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유형별 정보에서 ‘제주

학 DB/고문헌/해외 문헌/고지도/사진/동영상/구술(음성)/신문기사/제주역사’의 카

테고리를 통해 제주학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이중 ‘사진’과 ‘동영상’에서 

제주도 무속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진’의 경우 ‘본풀이’로 검색하였을 

시 221건의 결과가 나온다.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2019 송당본향당 마불림제나 제

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의 제주무구전 사진 등이 출력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2) 김성수, ｢지역 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탐라문화』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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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료에 채록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동영상’도 마찬가지이

다. ‘본풀이’로 검색하였을 시 246건의 결과가 나오는데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2004 

이중춘 대역례 굿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각각의 본풀이에 대한 대략적

인 설명만이 등장할 뿐 구채적인 채록 정보와 전사 원문이 없다. 또한 ‘구술(음성)’

의 ‘구비 전승’ 항목에서는 주로 제주도 칠머리당 김윤수 심방의 본풀이 자료를 음

원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시 그 편수가 적을뿐더러 본풀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공하고, 채록상황에 대한 정보와 음원을 전사한 원문이 없어서 자료 활용

의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발견된다.

이상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존재하는 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와 자료형 디

지털 아카이브로는 지금까지 축적된 제주도 본풀이 자료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데

에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형태의 제주도 본풀이 관련 디지

털 아카이브의 구축이 요청된다. 물론 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다소 실현

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제주도 본풀이라는 이름

의 플랫폼을 확립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와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바로 이 제주도 본풀이 플랫폼에 연결시키는 것이 구체적인 보완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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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일종의 ‘번역’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사전형 디지털 아카이

브가 초등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이 그 주 이용 대상이 된다면, 자료형 디지털 아카

이브는 연구자가 그 주 이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 본풀이가 

문화콘텐츠로서 각광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와 자료

형 디지털 아카이브 사이의 중간 단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원자료에서 드러

나는 제주도 방언을 어느 정도 ‘번역’한 자료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경하에 따르면 고전 번역을 위한 크고 작은 기획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지만 구비문학 분야는 이러한 분위기에 다소 동떨어져 있다. 그는 굿판이 실질적으

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무가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효과적인 방

법뿐 아니라 번역을 통한 대중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요컨대 

채록된 자료는 많지만 그것에 대한 주석본은 매우 적고, 기념비적인 주석본은 있지

만 본격적인 번역서는 드물다”13)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보고된 자료를 제대로 

주석하고 번역하여 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작업 또한 긴요하다”14)고 역설하고 

있다.

현재 OCN에서는 내년 방영을 목표로 제주 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판타지 

퇴마물 드라마 <아일랜드>를 준비하고 있다. 웹툰과 영화로 연이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신과 함께>를 넘어서 여전히 제주도 본풀이가 지닌 문화콘텐츠로서의 가

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15) 제주도 본풀이 플랫폼에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main.do)을 연결시켜 창작소재로서 제주도 본풀

이 자료에 대해 일원화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창작자가 제주도 본풀이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간략한 정보와 

번역된 줄거리, 방언 그대로의 원문 등에 자유자재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

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닷컴의 신화/전설 유형별 DB에서 <세경본풀이>를 비롯한 몇몇 제주

13) 이경하, ｢서사무가 채록의 문제점과 번역의 가능성｣,『한국문화』5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98면.

14) 이경하, 위의 논문, 106면.

15) 김나라, OCN 2020년 라인업 발표 “총 11개 작품... ‘걸캅스’ 드라마화”, 마이데일리, 

http://naver.me/5Dk7D0A4, 2019. 11. 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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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본풀이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신본풀이에 국한된 것으로 제주도 

본풀이의 풍부한 전승 양상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문

화콘텐츠닷컴의 신화/전설 유형별 DB를 제주도 본풀이 플랫폼에 연계시킨다면 다

른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확충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제주도 본풀이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백과사전이나 채록 정보가 누락되어 있

거나 원문 제공이 없는 원자료의 문제점 등 앞서 살펴본 디지털 아카이브에 나타난 

부족한 점들이 앞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전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제주도 본풀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자료를 전반

적으로 확충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제주도 본풀이에 관심

을 가지는 다양한 연령대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보

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조사한 기존의 자료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개인이나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들의 사진

이나 동영상, 원문 등을 기존의 아카이브에 등록하는 작업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는 

‘본풀이’가 하나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공공재라는 관점이 수립되어야 가능할 터다.

또 <바리공주>의 경우 여러 이본의 원문이 문화콘텐츠 닷컴에 탑재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 제주도의 대표적 본풀이인 <세경본풀이>는 본풀이를 구송하는 심방의 

동영상과 줄거리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채록 정보와 전사 원문은 제공되지 않고 있

다. 이렇게 이미 탑재되어 있는 자료들부터 채록 정보와 전사 원문을 제공하기 위

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들은 자료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일례로 영국의 British Library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소유하고 있는데 초

등학생부터 연구자까지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연구자를 위한 웹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연구자가 관련 자

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6) 이를 참조할 때 제주도 본풀이 관련 디지

털 아카이브도 연구자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16) 정연경, 최윤경,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아르케, 2017, 8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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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의 활용 방안

메간 윈젯은 2008년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식정보 제공기관으로서 ‘라키비움

(Larchiveum)’이라는 개념을 창설한 바 있다.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

관(museum)의 합성어인 라키비움은 기존에 각각의 기관이 지니고 있었던 개별적 

기능을 융합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지식정보 제공기관

을 말한다. 라키비움은 출판물과 기록물, 유물 등 다양한 자원을 매체 구별 없이 포

괄적으로 수집, 정리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

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중적 역사문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17)

현재 제주도 본풀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라키비움과 가까운 형태를 꼽자면 단연 

제주학연구센터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아카이

브는 제주학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소유한 디지털 아카이브로 이를 통해 제

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 기록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맡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더불어 제주학연구센터의 다양한 자체 활동과 업적들은 제주학연구센터가 단순

한 기록관에서 벗어나 라키비움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자양분을 이미 스스로 내

재화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예컨대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년 동안 󰡔제주도 전설지

의 특성 및 자원화󰡕, 󰡔제주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라는 제목으로 제주의 

전설이나 신화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을 조사하여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정책연

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전설지는 마을이나 집안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실존 인

물과 관련한 장소를 선정했고 신화지는 이야기의 현장인 당과 그에 관한 신화가 남

아 있으며 신앙민과 의례가 존재하는 장소를 선택했다. 

제주도 본풀이와 관련해서는 신화지에 관한 탐색이 주목할 만한데 제주시 칠머리

당을 비롯하여 조천읍 신흥리 본향당, 서귀포시 서귀본향당, 성산읍 신천리 현씨일

월당 등을 조사하고 해당 당신본풀이에 대한 내용을 구술채록하여 제주학아카이브

에 DB화하고 있다.18) 이들 자료는 모두 채록대상자와 채록일자를 밝히고 있으며 

17) 노명환 외,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HUiNE, 2017, 106-107면.

18) 좌혜경·강소전, 앞의 책,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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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한 원문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도 본풀이와 관련하여 ‘라키비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는 위와 같은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제

주학연구센터가 신화지에 관한 아카이빙을 책자로 발간하여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신화지에 대한 아카이빙 가운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자료들을 온라인

으로 전시함으로써 도서관 및 박물관으로서 역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이다.19) 여기서 더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마을과 마을 신당, 그리고 당신본풀이를 연계한 프

로그램이다. 예컨대 ‘신당 Day’나 ‘신화 Day’ 등을 만들어 특정 날짜에 본풀이에 관

심을 지닌 일반인들이 여러 군데의 마을 신당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 구연자가 들

려주는 당신본풀이를 통해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이해하고, 끝으

로는 당신본풀이를 구송하는 심방의 굿을 통해 제주도 본풀이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험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 본풀이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훼손, 소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19) 그리고 이는 일부 이미 실행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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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은 자료 수집 등의 채취단계, 고증과 복원을 위한 가공단계, 무형문화

유산 속 시공간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표현하는 단계, 문화유산이 존

재했던 시공간의 캐릭터를 움직여 콘텐츠화, 서비스화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다.20)

특히 󰡔제주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를 참조하면 현재 의례와 신당, 본풀

이가 남아 있는 지역이 많지 않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21) 

신당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짐작대로 단골의 감소이지만 신당 일부는 개발사업

을 이유로 파괴가 되기도 했다.22)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 본

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주체가 되어 마을과 마을 신당, 당신본풀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한다

면 이는 점차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이 되어 더 이

상 리조트 부지 등을 이유로 제주도 본풀이가 구송되는 공간인 신당이 없어지는, 그

런 터무니없는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을과 마을 신당, 그리고 당신본풀이가 연계된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위해

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그에 앞서 일종의 구술 네트워크 조

직의 구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크로노베리 지역(스웨덴 남부)에서는 구

전 예술을 진흥하고 재활성화하는 ‘전설의 땅’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크로노베리 구술 네트워크는 ‘위기에 처한 이야기 구술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 ‘크로노베리 지역을 필두로 구술 전통의 부흥 조치’, ‘이야기 구술 및 청취 공

간 마련’, ‘이야기 구술의 새로운 기능, 전승방법 모색’, ‘새로운 구술 공간과 청중 개

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시민, 이야기 구연자, 전문가들의 전국 차원 또는 지역 차

원의 협력’, ‘전체의 복지를 위해 이야기 구술 가치 보존’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크로노베리 지역 ‘전설의 땅’ 프로그램

은 그 목적과 의의를 인정받아 현재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 보존의 모범사례로 

지정되어 있다.23)

20) 한희정, 앞의 논문, 103면.

21) 좌혜경·강소전, 앞의 책, 110면.

22) 송정희·최현, ｢공동자원 제주시 신당의 소유 유형에 따른 관리 상태｣, 󰡔역사민속학󰡕 54, 한국역사민속

학회, 2018,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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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베리 지역의 ‘전설의 땅’ 프로그램을 참조할 때 제주도 본풀이 역시 그에 

대해 관심을 지닌 시민과 이야기 구연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술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이 요청된다. 만일 그러한 구술 네트워크가 조직된다면 해당 네트워크는 위기

에 직면한 제주도 본풀이의 부흥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제주도 본풀이의 새로운 구

술 공간과 청중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예를 

들어본다면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의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을 들 수 있다. 

얼마 전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던 이 건물 1층에는 제주칠머

리당영등굿보존회 사무실과 함께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관련한 전시관이 있다. 2층

에는 칠머리당영등굿 전수교실이 열리기도 하는 등 주민들의 전통문화 향유공간으

로 사용되는 공연장이 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에서는 영등손맞이를 비롯하

여 영등송별제와 같은 축제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매 만들기와 연

물악기 연주 등의 체험 교육도 제공하고 있었다.24)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 가

운데 정작 본풀이와 관련한 것은 없다는 점이다.

 

주지하듯 <영등본풀이>는 실제 굿에서 구송되지는 않지만 심방들 사이에서는 영

등신의 내력담이 다양한 버전으로 구전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

23) 인류무형문화유산, 크로노베리 지역(스웨덴 남부)의 구전 예술을 진흥하고 재활성화 하는 ‘전설의 땅’ 프

로그램,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62348&docId=5809020&categoryId=65560, 2019. 10. 22. 

접속.

24) 2019년 6월 24일 제주도 답사차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을 방문하였었다. 아래 사진은 그때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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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다. 제주학

연구센터가 직접 접근하는 것 또한 어려울 여지가 있다. 이럴 때 제주학연구센터와 

연결된 구술 네트워크, 곧 제주도 본풀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과 이야기 구연

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술 네트워크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여 외눈박이섬과 

관련한 영등신의 내력담이든 혹은 영등할망과 관련한 영등신의 내력담이든 제주도 

본풀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한다면 이는 분명 제주도 본풀이를 무형문화유산으

로서 활용하기 위한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4. 결  론

본고에서는 제주도 본풀이를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제주도 본풀이 관련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을 분석하고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 활용책에 관해 서술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제주도 본풀이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제주도 본풀이 플랫폼을 제작하고 그 플랫

폼에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를 연결시켜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앞서 서술한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가 지닌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터이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제주학

연구센터의 라키비움화와 구술 네트워크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라기보다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조망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 것에 가깝

다. 마을과 마을 신당, 그리고 당신본풀이를 연계한 프로그램과 제주칠머리당영등

굿전수관에서 <영등본풀이>의 여러 버전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극히 소략하다는 점에서 본고의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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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제안1)

허 용 호 (한예종 교수)

<목차>

1. 여는 말

2. 한 번의 시도와 실패

3. 진행 중인 연구와 하나의 제안

4. 맺는말

1. 여는 말

이 글은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그 활용을 위한 필자의 시도와 제안을 담은 

것이다. 필자의 시도는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었고, 한동안 필자의 연구실 구석

에 처박혀 있던 것이다. 그것을 다시 꺼내어 보고, 그 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말해보려 한다. 이어서 필자는 하나의 제안을 하려 한다. 그 제안 역시 필자가 시

도하다가 중단된 것이다. 전자의 시도가 일종의 실패담이라면, 후자의 시도는 현재

1) 이 글은 인용 및 각주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글입니다. 필자의 생각이나 제안을 풀어놓은 것이기에 일체의 

인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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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진행 중인 것이다. 다만 이러저러한 사정 탓으로 뒤로 미루었던 것을 다시 꺼

내어 하나의 구체적인 제안을 해보려 한다. 필자의 글은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

과 자원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맺는다. 앞서 논의한 구체적인 시도

와 제안을 바탕으로 이후 제주도가 주도권을 잡고 수행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 말

하려는 것이다. 

2. 한 번의 시도와 실패

필자는 2000년대 초반에 ｢신성 가족의 계보 추적 연구 - 제주도 ‘송당계 마을신’

의 분포와 가계 연구｣라는 연구를 진행했었다. 이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

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주도 마을신앙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학문적

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을 신격들을 

단순 대조·비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계보·계열화를 시도하여, 마을 신

격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이 연

구에서는 제주도 특정 지역별로 분포된 신격들의 계열과 계보를 살피고, 각 신격 

계열 간의 연결을 통해 거대한 제주도 신격의 계보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을 내딛고

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송당계 신격의 계보 작성 또는 송당계 신성 가족 계보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주도 마을신앙 데이터베이스 활용 연구의 가능성은 크게 ‘마을 신격 이름을 바

탕으로 한 유형 분류’, ‘마을신앙 전승의 지역적 같음과 다름을 따져보기’, ‘신격의 

계보 작성’ 등의 세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중 세 번째 방향을 지

향하는 첫 단계로서 송당계 신격의 계보 작성을 시도하는 것이다. 연구는 크게 4단

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송당 2세대 신격들의 현지 신앙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송당계 신격들이 기술된 자료를 중심으로 그 2세대 신격(아들)들이 좌정한 

해당 지역의 신앙 양상을 추적하여, 실제 2세대 신격들이 신앙 대상으로 모셔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현지 신앙 양상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지

면, ‘2세대 신격의 정체 파악’이 이어진다. 송당 2세대 신격들은 각각 해당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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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정하여 나름의 가계를 이루는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다른 계열

의 신격 계보와의 관계 추적’이다. 송당계가 아닌 다른 신격 유형과의 관계 실마리

를 찾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송당계 신격의 분포도 및 가계도 완성’이다. 첫 번

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송당계 신격의 가계도 및 

분포도를 그려내는 것이다. 

송당은 제주시 구좌읍에 속한 마을이다. 송당리 본향당의 당신들에 얽힌 내력담

이 담긴 <송당본향당본풀이>나 마을 안팎에 전하는 구술 전승에 따르면, 웃손당에 

좌정한 ‘백주또’와 알손당에 좌정하였다는 ‘소로소천국’이 낳은 자식들 또는 손자들

이 제주도 여러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였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 당신앙의 

원조로 일컬어지고 있다. 송당리에서 전하는 구술 전승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1세대인 ‘백주또’와 ‘소로소천국’의 근본과 이들 사이에 태어난 2세대 신격들의 정

체, 그리고 3세대의 존재 양상 등이다. 이 주목 사항을 바탕으로 송당계 신격들의 

존재 양상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술자 ①삼도동 김오생 ②하도리 양기정 ③곽지리 이상문 ④세화리 고대중 ⑤구엄리 김을봉 ⑥하귀리 강종규 ⑦삼도동 김오생2

1세대

(후손의 수)

웃손당 금백조

셋손당 세맹조

알손당 소로소천국

웃손당 금백조

셋손당 세맹조

알손당 소천국 

름웃또

웃손당 백주할망

알손당 소천국

손당머리 백주님

알손당 소천국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멩조

알손당 

소로소천국 

멍동를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멩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첫째

아들
거멀(덕천) 문국성

거멀 문곡성 상오 

한집

문곡성

송곡성

(첩은 오백장군 딸, 

요왕국 말젯딸 

아기도 부인) 

이후 문곡성으로 

이름 바뀜

거멀 문국성 웃내끼 광오당
정이 웃내끼 

광오당
거머 문곡성

둘째

아들
대정 광정당

성안 시내왓당 

대천오
삼방산 삼방산신 대정 광정당 대정 검은질

대정 웃거믄질 

광정당
대정 광정당

셋째

아들

웃내끼

(신풍하천)
대정 광정당

대정 광정당 름목 

산신
정이 시선당 웃검은질 광정당 웃내기

넷째

아들

내왓당

광양당

정이 시선당

(정의, 성읍)

시내 름목 내왓당 

산신
성안 내왓당 시내 내왓당

과영당 오오전

(이당의 신위가 

오위임)

다섯째

아들

선앙당

윗당
수산 하로하로산 짐녕 괴뇟깃또 산신

갯머리 

멍동소천국
과영당 열두시내왓당

여섯째

아들
궤로(한동)본산국 토산 대천오 거루 명당또 산신 리 교래앞 서낭당

서낭당

(표선성읍 서낭당)

일곱째

아들

 삼문이 서당 

오라서 과양당에 

디 처무가 됨

짐녕 태님
조천면 리 

송당산신
정이 토산 운지당 궤로 본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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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보면 송당계 자손들은 적게는 2형제, 많게는 18형제가 나열되고 있다. 

‘금백주’와 ‘소로소천국’의 아들들은 제주도 각지에 좌정하고 있다. 대체로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표선면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당계 신격들의 신앙 

지역이 제주도 북동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위에서 정

리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송당 2세대 신격들의 현지 신앙 양상 확인’, ‘2세대 신격의 

정체 파악’, ‘다른 계열의 신격 계보와의 관계 추적’, ‘송당계 신격의 분포도 및 가계

도 완성’의 과정을 거치며 연구를 진행했다.

첫 번째 단계인 ‘송당 2세대 신격들의 현지 신앙 양상 확인’은, 송당계 신격들이 

나열된 자료를 중심으로 그 2세대 신격(아들)들이 좌정한 해당 지역의 신앙 양상을 

추적하여, 실제 2세대 신격들이 신앙 대상으로 모셔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구술자 ①삼도동 김오생 ②하도리 양기정 ③곽지리 이상문 ④세화리 고대중 ⑤구엄리 김을봉 ⑥하귀리 강종규 ⑦삼도동 김오생2

여덟째

아들
7과 같음

조천면 굇드르

(와흘리 고평동)
토산당 름목 산신 짐녕 괴노기 각시당

걸머리 큰도안전

(아라2동)

아홉째

아들
리(교래) 산신또 리

시락당 

용예부인

리 본토지관 

한짓님

열째

아들

궷드르(고평동)

산신또
웃내끼 차귀 허리공

열한째

아들
와흘산신또

차귀 허릿공

(한경면 고산리)
두미 살레를

열두째

아들
세미(회천)산신또 괴 본산국 버렝이 

열셋째

아들
도련 와흘 산신또 물캐도 영감또

열넷째

아들

감을개(삼양)시월도

병서
세미 산신또 대섬밭 영감또

열다섯째

아들
알서늘(선흘)산신또 도련 귀덕 해모살

열여섯째

아들
김녕궤눼기

감을개 

시월도병서또

열일곱째

아들
토산서편한집 알서늘 산신또

열여덟째

아들
도들봉 도들봉 오름허리

3세대

백주할망이 중과 

관계하여 아들 

여덟(일곱 혼동)과 

소천국 사이에서 

낳은 딸 여덟이 

결합하여 손자들 

78명을 낳고, 

손자들이 각처 

본향으로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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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이 확인 작업은 앞의 ①에서 ⑦까지의 자료별로 이루어진다. 신앙 대상으

로 모셔지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2세대 신격의 정체 파악이라는 두 번째 과정으

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2세대 신격의 정체 파악’은 송당 2세대 신격들에 대한 정보를 해

당 지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본다. 웃내끼 하천(서귀포시 성

산읍 신풍리)에 송당 본향당신인 ‘백주또’와 ‘소로소천국’의 아들이 좌정하고 있다. 

‘백주또’와 ‘소로소천국’의 아들이 웃내끼에 좌정하고 있음은 자료 ①, ②, ⑦에서 나

타난다. 그런데 ①과 ⑦에서는 ‘말젯아들’(세 번째 아들)로 ②에서는 열 번째 아들로 

언급된다. 그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전승을 보

면, 이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며 이름이 ‘개로육서또’라는 점이 밝혀진다. 동시에 그

의 처가 ‘요왕국대왕 말잣딸’이며 첩은 ‘새금상따님아기’임도 확인된다. 

한발 더 나아가 신풍리 인근 지역인 표선면 하천리의 전승을 겹쳐본다면, ‘개로육

서또’는 ‘못도’라고도 불리며, 그 아들 삼 형제가 표선면 하천리 본향당, 세화리 

본향당, 토산리 본향당에 좌정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개로육서또’ 혹은 ‘못도’

의 세 아들, 곧 송당 3세대 신격들 역시 좌정한 해당 지역에서 나름의 가계를 형성

한다. 송당계 신성 가족의 한 가지를 구성하는 3세대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구좌읍 송당리에서 비롯된 셋째 아들의 가계가 위에서 보듯이, 성산읍 신풍리에서 

일가를 이루고, 다시 표선면으로 확산하여 가면서 확장된 가계도를 만들어가고 있

음이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해신계열인 ‘요왕국대왕 말잣’과 ‘요왕황제국 족은

아기’, 일뤠당계열인 ‘신중또’와 ‘서당팟 일뤠중저’, 그리고 외래신 계열의 ‘새금상

님아기’ 등과 처첩 관계를 맺으면서 송당 출신 신성 가족의 외연을 확산시키고 

있음도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통해 송당계 신격 유형이 아닌 다른 신격 유형과의 관

계 실마리를 찾아낼 수도 있다. 다른 계열의 신격 계보와의 관계를 추적하는 작업

은 이 연구 이후 진행될 ‘제주도 신격 분포도 및 계보도’를 만들어낼 핵심적인 열쇠

가 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실례를 들어본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본향당인 

울레르하로산당에서 모셔지는 신격은 한라산계이면서 송당계이다. 이 신격은 창

천 고창학 심방의 구송에 의하면, 한라산 기슭에서 솟아난 아홉 형제 중 첫째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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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어진다. 그런데 성산읍 수산리 심방 조옥선이 구송한 본풀이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나타난다. ‘울레르하로산’은 중국에서 귀양 온 신으로, 송당 금백주와 혼인

하였다가 별거를 하고, 용왕녀와 혼인하였다가 금백주와 다시 살다가 수산 본향당

으로 옮겨 좌정했다고 되어있다. 이로 본다면, ‘올레로하로산’은 금백주의 두 번

째 남편인 셈이다. 그리고 한라산계열의 신격들은 송당 계열의 신격 중 1세대에 해

당하는 신격들로 위치 지워진다. 

한편 앞의 ‘자료 ② 구좌읍 하도리 양기정 심방 구송 자료’에서 수산리 본향당신

은 ‘수산 하로하로산’으로 일컬어지며, 송당 본향당신 금백주의 다섯째 아들로 나와 

있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한라산계열의 신격들은 송당 계열의 신격 중 

2세대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수산리 본향당신이 송당신 계열의 1세대급에 해당하

든지 아니면 2세대급에 해당하든지, 수산리 본향당신 본풀이는 계열 간의 관계를 

푸는 데 실마리가 되는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송당계 신격과 관련된 전승 자료에 의하면, 송당계의 신은 ‘소로소천국’과 ‘백주

또’를 정점으로써,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 손자 이른 여덟, 질소생 삼백예순다섯

의 신격들이 존재한다. 전승 자료상으로 분명한 것은 아들 신격 열여덟 정도이고, 

딸을 위시한 다른 신격들의 존재나 정체는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송당 출신 신성 가족의 계보를 정리하려 했다. 그

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분포도 역시 그려보려 했다. 이 연구는 사전에 비교적 조사

가 풍부하게 이루어진 제주도 무속 관련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가공 연구 혹은 

활용 연구의 일종이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명쾌하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장기간에 걸친 현지 조사와 현장조사의 필요성이다. 더구나 그 현지 조사와 현장조

사는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기존에 조사된 자료로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실패한 원인이 있다. 그것은 마을신앙 혹은 

심방이 갖는 자기중심적 지향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마을신앙에서 바탕이 되는 우

주관은 철저하게 자기 마을 중심적이다. 심방들이 구술하는 본풀이 역시 철저하게 

그 심방이나 해당 마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마을과 겹쳐 읽기를 통한 

체계화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지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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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종의 중앙집권적인 혹은 폭력적인 가공의 산물이다.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했기에 이 시도의 실패는 자명했다. 이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

울 것인가? 무리하게 자료의 활용을 시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은 없는가? 

마을신앙의 지향을 염두에 두면서 2차 가공적 연구를 할 방안은 없는가?

  

3. 진행 중인 연구와 하나의 제안

중앙집권적인 사유에 편향되어 마을신앙이 갖는 독자성과 고립성을 간과했던 필

자는 또 다른 연구를 기획했다. 그 연구 기획은 바람신 관련 연구였다. 그 발상은 

역시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다. 영등굿이라 일컬어지는 바람신 관련 신앙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 역시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중

심으로 한 2차 가공 연구이자 활용 연구의 일환이었다. 이 연구의 경우 자료를 수

집하고 나름의 문제의식을 진행하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앞선 연구처럼 실패

를 하고 접은 것이 아니라, 현재 중단이 된 기획이다. 이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필자가 진행 중인 연구의 제목은 ｢한국 ‘바람신’ 연구: 존재 양상과 분포의 특징

을 중심으로｣이다. 필자가 바람신에 주목하게 된 것은 당연히 제주도 영등굿 때문

이다. 동시에 앞서 수행했던 연구의 실패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한국의 신 혹은 신

격을 살펴보면 무질서하고 복잡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혹했던 사람들이 나름의 

정체성을 살린다고, 한국의 신화 혹은 신격에 주목하며 나름의 시도를 하거나 불평

하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다 보면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해 버린다. 그리고는 왜 

한국의 신 또는 신화는 이러한가? 하면서 문화적 저열함으로 몰고 가거나 혹은 연

구자들의 게으름을 탓하며, 아직도 이런 작업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곤 

한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의 우수성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전환한다. 그런데 

이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원래 그리스 로마의 신들 역시 그리 질서 있고, 분

화되지 않았다. 우리가 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소설이다. 그 신들의 분화 역시 

소설이다. 따라서 우리의 신화 혹은 신격의 질서화된 위계를 위해서는 소설 하나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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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위계 혹은 신들을 기능을 질서화하려는 시도는 간헐적으로 있었다. 학계

에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고등종교처럼 신들을 질서화하려는 시도는 중앙집권적·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식의 지배적 발상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도 

신들을 체계와 계통 계열화하려는 시도는 이어진다. 필자 역시 그러하다. 필자 역

시 중앙집권적 독재자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 그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

지만. 무질서한 대상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을 계통 계열화하여 어떤 원리 

혹은 논리를 찾아내는 것은 결코 독재적이지 않다. 필자가 바람신 혹은 바람신 유

형의 신격들을 살펴보려는 것도 그러한 의지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바람신’인가? 이러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먼저 선언하려는 조급

함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또 ‘바람신’하면 뭔가 멋있어 보인다. 솔직하게 말한

다면,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보다 빨리 드러내려는 소산에서 기인한다. 더구나 

그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도 크다. 또 본문에서 언급되겠지만 필자가 나고 

자란 곳에서 해마다 한국 바람신의 대표인 영등신을 모시는 의례를 해왔고 지켜봤

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격연구에서 인문지리적 혹은 사회 문화적 배경과의 연관

성만을 살펴본 편향을 조금 벗어나 보려는 의도도 여기에 담겨있다. 신격 분포와 

혹은 신격화와 자연지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문헌 자료와 구술 전승 자료 모두를 일별하여 바람과 관련된 신격을 포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표 신격 명칭 세부 명칭 출전 전승 형태 비고

풍백(風伯) 풍사(風師), 비렴(飛廉), 풍신(風神) 단군신화, 산해경 등 문헌 전승

손(巽) 손이(巽二) 주역?

풍운뇌우신(風雲

雷雨神)
조선의 귀신 문헌 전승

서울, 제주에서 매년 제사를 

지냈음

영호영동신(嶺湖

靈童神)
 영등(迎燈), (嶺登), (永同) 조선의 귀신 문헌 전승 영등신 계열

손돌
선돌이, 손돌맹이, 손돌공, 손사공, 

손돌이, 손두레, 솔돌
조사보고서

문헌 전승(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구술 전승

전국적 전승. 특정 지역에서 

널리 퍼지고 의례도 행해짐

영등

연등할머니, 연등마마, 크트머리 할매, 

크트머리 손, 마지막 손, 막손, 영등할미, 

이월할미,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영등대왕, 영등하르방, 영등손

한국무속의 연구

조사보고서
문헌 전승, 구술 전승

신격이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기도 함. 전국에 퍼짐. 

특정 지역에 특별한 전승 

형태가 보임.

일문관바람운님 한국무속의 연구 문헌 전승, 구술전승 제주도 서귀본향당 본풀이

풍사신(風司神)
한국무속의 

연구(불설풍신제석경)
문헌 전승 제석, 오방신장 등과 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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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거칠게 정리한 바람신 양상을 보면 손돌, 영등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믿

음의 정도가 전국적 혹은 일정한 판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풍백’ 관련 전승이

나 ‘풍운뇌우신’1)의 경우 주로 문헌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의례 전승도 이미 

끊어 진지 오래다. 반면에 영등이나 손돌의 경우 그 전승이 이어지고 있다. ‘영호영

동신’2)이나 ‘풍사신’3)은 영등신과 연관된 의례에 관련되어 있다.4) ‘일문관바람운님’

의 경우 제주도 서귀 본향당에서 모셔지는 마을신격으로 ‘한라산 바람을 신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어 흥미로운 대상5)이지만, 단일 마을에 한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있거나 특정 지역에서 나름의 판도를 구축하고 있는 바람신에 

주목한다. 따라서 주된 관심은 손돌과 영등신 유형에 집중되게 될 것이다.6)

손돌 관련 전승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7) 2000년 이후 전국의 세시풍속을 

지역별로 대표 조사한 성과에 따르면 87곳에서 조사되어 있다.

1) 서울 남쪽 ‘靑坡驛洞亂杉間’에 단이 설치되었고 신좌는 남향이며 중춘과 중추 두 계절에 제사지냈다고 

한다. 이 풍우뇌우신은 제주도에서도 매년 제사지내고 있다고 한다. 村山智順, 󰡔조선의 귀신󰡕, 동문선, 

126면.

2) ‘영호영등신’은 迎燈, 嶺登, 永同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풍신으로서 2월에 제사지낸다고 

되어 있다. 󰡔조선의 귀신󰡕, 141면.

3) 󰡔佛說風神 帝釋經󰡕에 언급되는 신격이다. 󰡔불설풍신제석경󰡕은 전남 순천의 무가(巫家)에 소장되어 있던 

무경(巫經)으로 2월 연등할머니 제사 때 외우는 것이라고 한다. 赤松智城 ․ 秋葉隆,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57면.    

4) 불경에서도 바람신을 찾아볼 수가 있다. ‘주풍신(主風)神)’이 그것이다. 주풍신은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제 6 선현행(善現行)에 해당'한다고 한다. 화엄경에서는 제 6 선현행 중 10 바라밀로서 열분의 바람신이 

나온다. '무여광명주풍신한정섭', ‘보현용업주풍신’, ‘풍격운당주풍신’, ‘정광장엄주풍신’, ‘역능갈수주풍신’, 

‘대성편후주풍신’, ‘수초수계주풍신’, ‘보행무에주풍신’, ‘종종궁전주풍신’, ‘대광보조주풍신’이 그것이다. 안태

희 공저, 󰡔화엄신장󰡕, 불교통신교육원, 이화문화사, 1994.

5) 󰡔한국무속의 연구󰡕, 384면. 이에 대해서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6)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바람신 유형이나 한 두 곳에만 나타나는 바람신에 대해서는 논의를 달리하여 살펴

볼 계획이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바람신을 염두에 두며 동아시아 차원의 바람신 논의와 서구의 

바람신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물론 본고를 진행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함께 언급

하기로 한다.

7) 󰡔구비문학대계󰡕에도 수 편의 관련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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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돌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바람 유래담, 추위 유래담, 지명유래담, 의례기원담의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지역과 관련해서 전승되는 양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 전국적으로 바람 유래담으로 전승되고 있다. 대략 음력 시월 이십일 혹은 시

월 하순 경의 ‘시월 한풍(寒風)’(초겨울 북서풍)8)을 환기시키는 유래담이다. 

이는 추위 유래담도 마찬가지이다.9)

○ 지명유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지역이 두드러진다. 이는 실제 손돌목이 강화

도와 김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점과 연관이 있다.

○ 손돌과 관련한 명칭이 지역적 특색을 보인다. 충청, 경북, 강원을 중심으로 

‘손돌맹이’라는 명칭이 우세하다.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 ‘손돌’ 혹은 ‘선달’이라

는 이름으로 불린다. 경기도 강화와 김포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례도 전승되

고, ‘손돌공’이라는 이름으로 격상되어 불리기도 한다.

○ 전남, 경남 지역에는 관련된 전승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는 손돌 전승이 

8) 손돌바람이 북서풍이라면, 영등바람은 남서풍이다.

9) ‘손돌풍’ 또는 ‘손돌추위’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광성진 손돌목에는 매년 음력 시

월 이십일에 관례적으로 북서풍이 휘몰아치는 돌풍이 불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온다. 이를 ‘손돌이 추위’, 

‘손돌풍’이라 부른다.

지역 조사지역 (수) 관련 풍속 이름 비고

강원도(11)
정선, 횡성(3), 홍천(3), 철원(1), 영월, 춘천, 

철원

손돌맹위추위(6), 손돌추위(1), 손돌추위(1), 손두레추위(1), 

손돌이죽은날(1), 손돌날씨(1)

경기도

(19)

옹진, 수원, 안산(2), 화성(2), 의왕(2), 안성, 

양주, 부천, 하남, 고양(2), 광명, 김포, 부천, 

가평, 경기 

손돌추위(11), 손돌이추위(4),손돌날(2), 손돌이날(1),  손돌 

진혼제(1) 

충북

(13)
영동(3), 청원(3), 청주(4), 충주(2), 옥천(2) 손돌맹이죽은날(10), 손돌맹위추위(2), 손돌추위(2)

충남

(19)

연기, 홍성, 예산(3), 천안(2), 부여(2), 공주(2), 

보령, 아산(3), 금산(2), 당진, 청양 

손돌맹이죽은날(6), 손돌맹이추위(6), 손돌이추위(3), 

손돌추위(2), 손사공죽은날(1), 손돌맹이바람(1), 손돌바람(1) 

전북

(4)
익산(2), 전주, 진안 손돌맹이추위(2), 손돌추위(2)

전남 조사 안 됨

경북

(17)

칠곡, 달성(2), 울릉(2), 영양(3), 영덕(1), 

포항(2), 성주(1), 군위(1), 구미(3), 고령(1),  

뱃사공얼어죽은날(4),손돌맹이추위(3), 뱃사공죽은날(1), 

손돌뱅이추위, 손돌추위(2), 손돌이추위(2), 손사공죽은날, 

손사공얼어죽은날(1),  손돌뱅이얼어죽은날,  

경남

(3)
양산(1), 함안(2) 손돌추위(2), 손사공얼어죽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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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역적 특징과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하게 한다. 

○ 손돌 이야기 혹은 손돌 전설은 전형적인 원혼 이야기이다. 의례 역시 이 원혼

을 달래기 위한 것이며, 손돌풍은 이 원혼이 품은 한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을 관장한다는 의미의 신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엄밀하게 볼 때 

바람신 이라기보다는 원한을 바람으로 추위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듯싶다.

손돌 관련 전승이 주로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에 영등 관련 전승은 하나

의 신앙으로 자리한다. 현재에도 영등을 신격으로 모시며 전국적으로 의례가 행해

지고 있으며 관련 구술 전승도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이 여러 문헌에 전

하고 있다.10) 그동안 현지 조사된 보고서를 참조하면 대략 200이 넘는 지역에서 영

등 관련 전승과 의례가 행해지거나 행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영등 관련 의례는 육지/제주도가 명백하게 변

별된다. 이 변별은 영등 관련 신앙의 제 양상에 걸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대표적인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번암집󰡕, 󰡔봉성문여󰡕.

도 분포지역(시군단위) 의례의 특징 비고

경기도 (서울)

개인적 가정의례

강원도
고성, 양양, 강릉, 삼척, 동해, 횡성, 평창, 속초, 인제, 태백, 춘천, 

영월, 강릉

충청북도 영동, 청원, 옥천, 단양, 괴산, 충주, 제천

충청남도 연기, 금산, 논산, 금산

경상북도
김천, 구미, 문경, 경주, 경산, 영양, 포항, 군위, 청도, 예천, 울릉, 

울진, 상주, 청도, 청송, 달성, 의성, 영주, 영덕, 영천, 봉화, 성주

경상남도

사천, 거제, 양산, 마산, 밀양, 마산, 김해, 진주, 합천, 산청, 통영, 

함양, 의령, 창녕, 하동, 함안, 남해, 기장, 울주, 창원, 진해, 고성, 

거창, 

전라북도 남원, 임실, 장수, 전주, 무주, 진안, 순창

전라남도 구례, 순천, 곡성,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제주도 서귀포,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마을 공동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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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정리한 것이 바람신 관련 필자의 연구이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후 필자는 ‘바람신과 자연지리 혹은 인문지리와의 관계(북서풍/남서풍)’, ‘바람신 

관련 전승과 의례의 분포 양상과 그 특징(문화지도화)’, ‘손돌 전승의 전국적 분포와 

문화권: 북서풍의 바람길과의 관계’, ‘영등신의 전국적 분포와 문화권(제주/육지 동

남부): 남서풍의 바람길과의 관계’, ‘바람신격으로의 신격화 과정의 특징(희생의례 

혹은 원혼의례적 성격)’, ‘바람신 이야기 집성’ 등의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

이다.

제주도 영등굿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바람신 관련 연구를 확장해 본 것

이 위에서 정리한 연구 기획이다. 이러한 기획은 제주도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

원화를 위한 논의에서 새로운 착상을 하게 한다. 그것은 제주도가 주도권을 잡고 

진행하는 연구의 기획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이 제주

도의 독특함이나 특수함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방식이 수동적인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능동적으로 조사와 연구를 기획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제주도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나라 전역을 조사해 보는 방식의 연구 기획이 있어야 

할 때이다. 영등신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바람신의 존재 양상과 분포를 조사하고 

그 조사된 것을 2차 가공해 보는 기획이 그 시작이었으면 한다.  

육지부 제주도

의례양상 개인적 가정의례 마을 공동의례

의례일시 2월 1일 2월 1일 - 2월 15일

의례형식 간단한 고사 비념 무당굿

관련전승 간략한 형태로 전승됨
본풀이 형태로 세밀하게 전승됨

굿과 이야기 전승이 잘 조화됨

신격체계 영등할머니, 딸, 며느리 정도
영등관련 부부, 딸과 며느리, 손자까지 언급됨. 위계에 따른 여러 

영등신도 존재

신격 강림의 

경로
하늘에서 내려옴(수직적 강림)

강남천자국에서 이동함(수평적 강림)

이동 경로에 따라 의례가 행해짐

분포양상

전국에 분포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미약)

(중부이남 동남부 지역에 집중 분포)

제주도 전역

(이월 계절풍의 바람길을 따라 우도에서부터 제주 북동부 지역, 제주 

북서부 지역 등에 분포)

비고
* 지리적 분포와 자연 지리적 속성과의 연관 추적 시도 

가능

* 신격 위계화가 가능

* 바람길에 따른 지역별 의례 순서를 감안하여, 영등신 지리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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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말

제주의 무형유산, 특히 필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무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조사 성과가 있다. 초창기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자료 집적은 놀라울 정도이다. 후

학들의 노력 역시 대단해서 이미 무속과 관련해서는 많은 자료가 우리 앞에 놓여있

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가공하는가 문제이다. 그것은 활용의 문제일 

수 있다. 그 활용의 시도로 필자는 신들의 계보화 작업을 시도했었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계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단 실패했다. 각

각의 마을이 혹은 심방이 고유의 우주관을 갖고 있으며, 각 마을이 철저한 자지 중

심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단일한 체계로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었다. 혹 가능하다면 그것은 다소 폭력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아카이빙된 것을 

활용할 때, 유념해야 할 대목이 여기에 있다. 

무속의 속성을 감안하면서 2차적 가공 혹은 연구를 수행할 또 다른 방안은 없는

가? 조사 역시 새로운 기획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러한 자문 속에

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바람신의 존재 양상과 분포에 대한 조사와 연구이다. 이 

제안에서 주목할 것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내세우는 수동적 방식의 조사와 연구가 

아니라,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능동적 방식의 조사와 연구수행이다. 영등신 혹은 

영등굿에서 출발하여 전국의 바람신들의 존재 양상과 분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이다. 이 조사와 연구는 문헌 자료와 구술 자료 및 직접적인 현장 조사까지 포괄하

는 것이다. 

덧붙여 제주 무속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자원화의 범주에 2차적 가공·연구·활용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해야 할 일이 많

다. 제주도 본향당 신앙 전반에 대한 세밀한 조사, 큰굿의 의미와 가치의 확산, 제

주도 차원의 영등굿 전수 조사 등이 그것이다. 특히나 자원화 기획에 걸맞는 섬세

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적지 않은 자료 구축도 이루

어졌다. 하지만 실제 필요한 항목은 빠져있거나 조사가 안된 경우가 있다. 보다 너

른 시각에서 기획을 하고 이에 따른 섬세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구나 이 조사들은 개인이 하기에는 벅찬 것들이다. 뜻한 바 있고, 생각을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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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월 제주도 본향당굿 전수 조사, 

이월 바람신 관련 의례 전수 조사, 한 마을의 일년 본향당 의례 조사, 특정 심방의 

일 년 조사 등이 시급하다. 제주도 칠머리당영등굿에서 제주 지역 이월 영등신 관

련 의례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확대 등재, 제주도 본향당굿 전

체의 일괄 등재 등은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

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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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호,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위한 제안>에 대한 토론문

김 형 근 (동아대)

발표자는 본인이 실패했던, 그리고 현재 구상적인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송당본향당신의 계보에 대한 체계화, 그리고 제주 영등신을 넘어서 전국 단위의 영

등신 또는 신앙에 대한 비교연구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결국 하나의 메시

지로 수렴되는데 그것은 곧 ‘제주 무형유산의 아카이빙과 자원화’를 하는데 영혼 없

는 자료의 쌓아놓음을 넘어서서, ‘테마’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같은 현장을 

조사해도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

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중요한 제안이다. 아울러 ‘제주학연구센터’는 그 기관

의 명칭이 그러하듯 결국은 ‘연구’를 기관의 정체성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정책 학술대회이니 만치 토론자는 발표자의 글을 시비하는 것이 아닌, 토론자 나

름의 작은 아이디어를 보태고자 한다. 

1. 아카이브 구축은 언제든 가능하나, 무형유산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료의 디지털화, 그리고 더 정밀한 아카이빙은 ‘자료’를 전제로 한다. 게다가 무

형유산은 그 인멸의 속도가 빨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은 ‘어떻게 디지털 아카이빙할 것인가’의 방법론이 아니라, 가능한 현장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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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소스를 채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상

뭍에서는 무형유산의 현장자료들을 국립무형유산원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아카

이빙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과 지역이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그 기관의 

정체성이 정책과 박물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그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정체성이 연구이므로 

외형상 더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못

함은 그 조직 인원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명확하다. 즉, 무엇을 자료화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업화 대상이 대단히 광범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이다.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사업 

그런데 문제가 그것을 실현화할 수 있는 환경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재

정 지원이 되는가이다. 결국 기관의 아카이빙은 뼈아프지만 ‘돈 만큼’ 가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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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10년이 지난다 해도 크게 

발전적 아카이빙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자료의 숫자 번호만 늘어나

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3. 원천소스의 확보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문화재관리국 시절 가지고 있던 아날로그 자료들을 

아카이빙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전혀 

자료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아날로그 테잎은 디지털화하는 업체에 외주 용

역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감수요원이 테

잎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테잎 안의 내용을 대조하고 있다. 나중에 디지털

화한 것을 분절하거나, 실제 웹기반에 업로딩할 때는 또다시 전공자와 작업자가 같

이 앉아서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자료 조사자와 구축하는 

인력이 동일할 때이다. (실제 구비문학대계 증보사업에서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아카이브구축을 하는 기관들은 많은데 얼마나 이 기관에서 ‘자료’를 아는 사람들이 

앉아있는지는 회의적이다.

또 다른 하나로, 옛날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 현재 ‘기증’ 방식만을 생각한다. 이

러니 참여자가 그리 많지 않게 된다. 게다가 연구자가 힘들여 조사하고 집적해놓은 

자료를 기관이 당연하듯 ‘무상기증’을 바래서는 안된다.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박

물관의 ‘유물구입비’처럼 ‘콘텐츠구입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4. 자료 사용의 확산

제주학연구센터까지 들어와서 자료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정말 완전 전문

가들 뿐이다. 결국 지자체의 지원은 얼마나 많은 도민 다수의 혜택으로 돌아가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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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예산 지원이 따른다. 따라서 완전 순수한 연구 목적의 자료 결집만 하면 늘 

예산 지원의 뒷전에 밀리게 된다. 이미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4원칙 중 ‘시민을 

향해 있는 제주학 지향’이라는 문구가 있듯 ‘진흥 / 확산의 노력’은 필요해보인다.

일반인들까지 그 독자를 확산하려면 일반인용 콘텐츠를 발행해야 한다. 정기적인 

웹진(webzine)도 발행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offline 연계 전시 및 교양 강좌도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가 아닌 네이버 또는 다음 연계 검색

이 가능해야 한다.

5. 연구를 도와주는 기관에서 하는 기관으로

앞서 발표자가 제안했던 ‘테마’ 기획은 연구자 내지는 연구코디네이터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게다가 현장조사 자료 확보할 때도 연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제주학연구센터는 전체적으로 연구를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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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4회 제주학연구센터 정책학술회의

제주도 본향당 답사

일시 : 2019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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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주학연구센터 정책학술회의

제주도 본향당 답사

일시 : 2019년 11월 16일

1. 신당의 가치와 보전

가. 아름다운 곳(경관 장소로서의 지정 가치)

나. 공간 미학 : 마을의 중심 또는 입지적 조건이 좋은 위치 등

다. 여성 의례 공간으로써 신앙의 공간

라. 신당이 지역민들에 의해 잘 보전되고 있고, 지속보전 가능성이 있음 

2. 왜 여신당인가

가. 당을 할망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하고 여신이 좌정해 있다고 인식

• 외래계신

- 온평리 본향 진동산당, 신산리 본향 범성굴왓 할망당, 내도동 알당(두리빌렛당), 김녕

리 본향 사장빌레 큰당,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하도리 본향 삼싱불

도할망당, 월정리 본향 서당머체 큰당 등

• 자생신

- 한수리 개당, 서귀동 자구릿물 관청할망, 한남리 본향 망동산 당밧당, 수산리 진안할망

당, 동복리 본향 굴묵밧 할망당 등

나. 여신의 명칭이 수가 많고 남신에 비해 출자 등이 다양하고 우세

- 연동 본향 능당, 하원동 본향 뒷동산 비바리당, 온평리 본향 진동산당, 성읍리 안할망

당, 의귀리 본향 넉시오름 널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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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신의 신적 직능

• 농경신 : 생산, 물고, 호적, 장적(본향신의 역할)

-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금악리 또신모들 축일할망당, 금릉리소왕물 

술일할망당 등

• 일뤠당계 산육치병신 : 산육, 치병(피부병, 경기 등)

- 오라동 본향 방애왓내왓당, 토산리 본향 웃토산한집당, 상예동 제멩이빌렛당, 서회천 

본향 고는새남선밧당 등

• 토산계 사신(뱀) : 치병, 시집가기 전 처녀 수호 등

- 난산리 본향 걱대모루 일뤠당, 가시리 본향 구석물당, 대포동 코뜽이모루 알당, 의귀리 

본향 넉시오름 널당 등

• 해신 : 어업관장(해상안전, 풍어 등)

- 한수리 본향 개당, 강정동 개당, 대포동 본향 코뜽이모루 웃당 

• 조상신 : 입신, 송사, 운수 등

- 수산1리 진안할망당, 신천리 본향 안카름 현씨일월당 등

라. 남신들과의 갈등에서 여신의 역할

• 남신들을 내쫓으면서 별좌

- 상귀리 황다리궤당,  광령2리 이승굴할망당, 금악리 또신모들 축일할망당, 송당리 본향 

웃손당 백주할망당, 금릉리 본향 소왕물 술일할망당 등

• 첩에 양보하면서 별좌

- 상·하가리 본향 오당빌레 할망당 등

• 쫓겨나면서 별좌

- 어음1리 본향 개나모들비메닛당, 강정동 개당, 평대(서동) 본향 수대깃당, 월정리 본향 

서당머체 큰당 등

마. 여신 중심의 계보 형성

• 예래계

- 하예동 예래본향 열리하로산당, 신도3리 비지낭캐 웃당, 대평리 난드르 일뤠당, 감산리 

도그샘이 일뤠당 등

• 금악계

- 금악리 또신머들 축일할망당, 금악리 오일하르방, 금성리 축일할망당, 명월리 본향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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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옥 하원당, 상명리 본향 느지리케인틈축일할망당, 금악리 아미당, 저지리 당멀허릿

당 등

• 송당계

- 송당리 본향 웃손당 백주할망당, 도련1동 본향 당팟개당, 봉개동 동회천 본향 새미하로

산당, 오라동 본향 방애왓내왓당 등

• 송씨할망계

- 어음1리 본향 개나모들비메닛당, 납읍리 본향 바구사니우영 돗당, 상하가리 본향 오당

빌레 할망당, 구엄리 본향 모감빌레 송씨할망당 등

• 기타

- 신천리 본향 안카름 현씨일월당, 수산1리 진안할망당, 함덕리 존나니모루 고씨 할망당 등

3. 여신당의 존재 형태(좌정 유형)

가. 독좌(獨坐)형 : 독좌형, 부부별거형, 이당별거형 등

나. 동좌(同坐)형 : 다신동좌형, 부부동좌형 등

당    명 : 신엄리 본향 당빌레왓 송씨할망당.

당 신 명 : 보름웃도 송씨부인, 보름알도 짐씨영감.

좌정형태 : 동당이좌형, 남(1), 여(1).

계    보 : 일뤠당신 송씨할망.

직    능 : 산육, 치병.

제일/제물 : 매 7일/ 메, 생선, 사과 등.

주    소 : 애월읍 신엄리 2672-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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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명 : 구엄리 본향 모감빌레 송씨할망당.

당 신 명 : 송씨부인 일뤠한집.

좌정형태 : 부부별좌형 남(1), 여(1).

계    보 : 일뤠당계 송씨할망.

직    능 :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제일/제물 : 매 7일/ 메2기, 계란, 생선, 술, 과일, 떡.

주    소 : 애월읍 구엄동 1길 30(구엄리 834-1번지). 

당    명 : 상귀리 본향 황다리궤당.

당 신 명 : 보름웃도 송씨부인, 보름알도 강씨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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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정형태 : 부부별좌형, 동당이좌형 남(1), 여(1).

계    보 : 산신계 육식신, 외래신계 송씨할망.

직    능 :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제일/제물 : 정월 초일뤠/ 강씨영감에게는 돼지고기를 올린다.

이 야 기 : 하르방이 돼지고기를 먹으니 할망이 구박했다. 못살아도 좋다고 밖에 가서 살라고 

하르방을 내쫓았다.

주    소 : 애월읍 상귀리 1508번지. 애월읍 상귀리 637번지.

당○○명 : 금악리 또신모들 축일할망당당신명 : 웃당밧 신모들 축일한집

좌정형태 : 이당별좌형 여(1)

계○○보 : 금악계 모신(母神)

직○○능 :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이 야 기 : 육지에서 들어온 최지국의 아들과 호근를 정좌수 따님애기가 산중에서 만나 혼인

을 하게 된다. 

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35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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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 금악리 아미당

당 신 명 : 아미할망

좌정형태 : 독좌형 여(1)

계○○보 : 금악계 축일신

직○○능 :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이 야 기 : 금악본향 시모들 축일할망의 막내딸(넷째). 금악리 오일당(한라산신인 황서국서)과 

술일당(정좌수 따님아기)이 부부사이에 막내딸 처녀로 죽어 처녀당으로 모셨다.

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44-2 ~ 금악리 2547-1 (만뱅디묘역) 

 

당○/○명 : 상명리 본향 느지리케인틈 축일할망당 

당 신 명 : 느지리 케인틈 축일한집

좌정형태 : 독좌형 여(1)

계○/○보 : 금악계 축일신

직○/○능 :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제일/제물 : 축일/ 메1기, 돼지고기를 제외한 모든 음식.

이 야 기 : 금악축일계 둘째딸

위○/○치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89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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